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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장묘 문화에서 화장 납골과 수목
장 등이 급속 확산되면서 매장 제도는 희
귀한 민속으로 유지되지나 않을까 싶다.
아니면 일부 상류층이나 지방의 전통세가
에나 남아 전할 것이다. 도시민 가구마다
공원묘지 한 자리 구처할 일이 걱정이고
전국이 묘지강산화한다고 아우성이던 게
어제인데 이제 그런 소리 들을 수 없다.
대신 화장장의 날짜를 제때 잡는 게 행운
처럼 되어간다. 
효자는 부모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

지지대며 유월장踰月葬, 삼월장三月葬을
하고도 산하에 따라가 묘막을 치고 시묘侍
墓했는데 세태는 산 부모도 늙고 더러워지
면 내다 버리고, 같이 살다 조금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요양병원이라는 수용소에
보낸다. 이게 두려운 부모는 아파도 숨기
며 버스럭 소리에 소스라쳐 풍성학려風聲
鶴겯가 된다. 
그러다 숨을 거둔 부모의 시신을 오래

두고 치다꺼리할 자식이 적다. 매장에 비
해 화장이 얼마나 간편해졌는가. 그나마
화장 날짜가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 안
달이니 야박해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떠난 부모의 유산이 5억 이상이

면 평년작이고 3억 이하이면 흉작이며 남
긴 게 없으면 원수이다. 
문상온 친구가 유산으로 문답하는 게 조

문弔問이고‘상사의 말씀’또는‘얼마나
애통’운운하는 소리는 어디서 귀를 씻고
들을 수 없으며 빈소에서 담소하는 대신
애통하거나 흐느끼는 상제를 목격한 사람
이 없다. 
요즘 효자는 부모를 묻을 선산이나 가족

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멀어서 가
기 싫고 한번 거기에 묘소를 들이면 찾아
다니며 관리하는 게 부담스러워 싫다. 그
래서 손쉽게 화장해다 가까운 산의 수목에
거름준다. 혹은 불가에서 밥에 골분을 비
벼 까마귀에게 공양한다고도한다. 
가령 편모가 늦게 돌아간 집은 앞서 세

상을 떠나 고향 산에 묻힌 아버지까지 미
구에 파 석유불로 소골하여 어머니 나무에
퇴비한다. 수목장을 누가 고안했는지 참
괴이하다. 그저 골분 단지를 어떤 교목 밑
에 깊이 묻어만 두게 해도 무방하여‘거름
주기’는 면했을 텐데말이다. 
그러면 세장 선영이나 고향 산천에 대를

건너뛰어 남게 된 선대는 어떻게 할 것인
가. 몇 대조까지도 다 파내 화장하여 가까
운 곳에다 수목장할 것인가. 수목장도 나
름의 비용이 드니 거기까지 신경쓸 자손이
없다. 다 방치되어 무성한 임야로 돌아가
니 산림청과 나라가 좋아할 일인가. 
국민에게 고향이 소멸되어 양명절 민족

대이동으로 전국 도로가 주차장화하는 환
난도 없어져 경찰청에서 콧노래가 나올 것
인가. 가족 공동체와 가정 단위가 완전 해
체되어 개인만 극대화되고 자식은 생산되
지 않아 민족은 퇴화할 것이다. 그리고 나
라와 정부도 없어지거나 다른 곳 사람들이
와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납골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다소 멀더

라도 고향의 선산 자락을 찾아서들 하였으
면 좋겠다. 여행삼아 한 해 한두번이라도
찾아다니게 말이다. 그래야 이 나라의 도
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는 데에도 일조가
될 것이다. 

선영과 장묘제도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제물이 진설되며 향사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관련기사 2면> 

▲남양주시 별내면 생육신 충숙공 일가의 묘역이 개봉축 및 이장으로 중신되었다<관련기사4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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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1 2월 2일, 음력으로는
임진년 1 0월 1 9일 정축丁丑의
중정일中丁日에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陵洞의 시
조 태사공太師公 묘소와 아시
조亞始祖 낭중공郞中公 단소壇
所의 추계 향사가 봉행되었다.
모처럼 주말휴일에 행사일이
닿아 일반 참제 후손이 예년보
다 배가된 3백여 원을 상회하
고 전세되어 온 버스도 다섯
대에 이르렀다. 국내 저명한
타성씨 시조 향사에 버스가 수
십 대에서 어떤 성씨는 1백 대
에 육박하여 교통정리를 나온
경찰이 주차를 못시켜 진땀을

빼기도 하는 열기에는 미치지
못함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러나 근년 들어 우리 권씨의
각급 종중 행사가 침체일로에
있음에 비하면 고무적 현상이
었다. 
이처럼 이번 능동 추향이 성

황을 이룬 것은 수임首任 권덕
수權德洙씨가 부산지역에서 나
와, 부산종친회에서 버스 3대
를 동원해 제관이 대거 참석하
고 행사 후 점심음복을 위해
준비해온 도시락을 일반 참제
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등의 헌
성으로 분위기를 진작시킴에
힘입은 바도 큰 듯했다. 

전석前夕인 1일 토요일 오후
에 묘하의 능동재사에 입재한
후손은 7 0여 명이고 석식후 7
시에 정당에서 당회堂會가 열
렸다. 시조 태사공위의 도유사
都有司이자 초헌관이 되는 권
덕수 수임이 개회 인사말을 하
고, 아시조위의 도유사 수임
권기석權奇碩씨는 소개인사만
을 하고 언사는 생략하였다.
권정달權正達대종원총재가 회
의를 주재하며 대종원의 주요
경과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설
명하였다. 
경북의 청도군 운문면 정상

리와 정하리에 남아 있던 낭중
공 유적 중 유허비와 작은 석
물을 능동의 신설 단소하로 이
전하였다. 이제 청도의 유적
중 더 이전해올 것은 없다. 지
난봄 광주에서 전국청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다음, 명년
은 영주에서 열게 된다. 재사
의 추원루追遠樓가 낡고 목재
가 부식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내일
아침에 행하는 집사분방례와
묘소 행사 후 하산하여 행하는
음복례 등을 추원루에서 할 수
없어 재사
정당을 사
용해야 하
여 유감이
다. 추원루
가 지정문
화재인 만
큼 안동시
당국에 보
수를 요구
했고, 안동
시에 서는
이번에 추
원루를 중
수하 면서
재사 곁의
협소한 화

장실도 확장 개축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올해에는 재사 내정
의 정당으로 오르는 계단석도
보수하였다. 
또 안동시에서 천등산에 둘

레길을 조성하는데 그 과정에
서 능동재사 곁으로 새길을 내
려는 것을 조정하여 이곳 성역
주변과는 거리를 두게 하였다.
대략 이상과 같은 내용이었다. 
다음날, 행사 당일 아침 재

사에서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9시에 정당에서 집사분방례를
거행하였다. 원근에서 당일 참
제하는 후손이 속속 도착하면
서 제관은 크게 늘어나고, 10
시 경에 추원루 앞에서 묘도로
향하는 연도에 수임 이하가 차
례로 도열한 가운데 제물이 봉
송되었다. 
제물을 앞세운 제관의 행렬

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르고,
시조 묘소에 당도하여 제물이
상석에 진설됨에 따라 집례의
창홀이 시작되며 본행례의 각
절목이 봉행되었다. 
시조 묘소의 행사를 마친 다

음에는 제관들이 그 계하의 평
창공平昌公 묘소에 성배하고
하산하여 아시조 낭중공 단소
로 이동하여 태사공 묘소에 행
한 것과 같은 절목으로 단소에
향사를 올렸다. 
이날 분방된 시조와 아시조

위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
았다. 
•시조 태사공
초헌관 : 권덕수權德洙
아헌관 : 권오수權五秀
종헌관 : 권용학權容學
진설 : 권희철權熙喆ㆍ권태

영權泰永ㆍ권태강權泰康ㆍ권
병균權丙均ㆍ권규화權圭和ㆍ
권영락權寧�
축 : 권영욱權寧郁

찬자贊者 : 권길상權吉相
봉향 : 권영위權寧偉ㆍ권영

호權寧鎬ㆍ권여환權汝煥
봉로 : 권오주權五柱ㆍ권기

석權基錫ㆍ권승세權承世
봉작奉爵 : 권덕림權德林ㆍ

권기욱權奇郁ㆍ권오창權五唱
ㆍ권선출權善出ㆍ권득룡權得
龍ㆍ권윤성權潤成
전작奠爵 : 권혁조權赫祚ㆍ

권혁명權赫明ㆍ권오영權五暎
ㆍ권시현權時鉉ㆍ권영철權寧
哲ㆍ권영순權寧淳
사준司� : 권오경權五景ㆍ

권태일權泰日ㆍ권영갑權寧甲
ㆍ권충화權忠和ㆍ권교상權㉺相
ㆍ권상국權相國
•아시조 낭중공
초헌관 : 권기석權奇碩
아헌관 : 권영직權寧稷
종헌관 : 권상룡權相龍
진설 : 권오정權五正ㆍ권경

석權景晳ㆍ권재주權載珠ㆍ권
오순權五淳ㆍ권영위權寧偉ㆍ
권오창權五昌
축 : 권정택權貞澤
찬자 : 권혁기權赫琦
봉향 : 권영만權寧萬ㆍ권오

진權五璡ㆍ권오상權五尙
봉로 : 권영진權寧鎭ㆍ권기

호權奇昊ㆍ권기범權奇範
봉작 : 권오준權五俊ㆍ권호

기權虎基ㆍ권이현權二賢ㆍ권
선상權善上ㆍ권오교權五敎ㆍ
권용화權鎔和
전작 : 권혁주權赫做ㆍ권기

덕權奇德ㆍ권호춘權鎬春ㆍ권
순철權純哲ㆍ권의철權義哲ㆍ
권오순權五淳
사준 : 권오규權五圭ㆍ권찬

익權燦益ㆍ권봉익權鳳益ㆍ권
세록權世錄ㆍ권용기權容基ㆍ
권병일權炳逸

<사진ㆍ글 權炳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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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 태사공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안동시 서후면 능동 始亞祖 추향
20 1 2년 1 2월 2일, 음력 1 0월 중정일中丁日에

부산지역 권덕수씨 수임으로, 3백여후손 모여

▲ 능동재사 앞에 제관이 도열한 가운데 제물이 봉송되고 있다

▲ 능동재사 정당에서 집사자가 분정되고 있다
▲ 낭중공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낭중공 단소에서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
리 묘골(주을동注乙洞 묘곡墓
谷) 산1 2 - 1번지 일대 임야에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1 8
세 충숙공忠肅公(단종조 생육
신 절節) 이하 3 5 (멸실 2 3기)
기의 묘소가 산재해 있었다.
이 종산이 근세에 수호가 부실
해지며 산화山禍를 만나 소유
권이 남에게 넘어가며 황폐화
되었다. 그 퇴비頹�되고 도굴
된 상태가 보기에 민망한 것이
오래였다. 선산을 매각하고 떠
난 후손은 나타나지 않고 남은
유지 후손이 원근에서 모여 대
책에 부심하며 개사초를 하고
자 해도 타인 산주가 사람을
시켜 금하니 손을 댈 수 없었
다. 학원재단인 산주측은 이장

을 요구하며 묘역의 문화재 지
정에도 지주로서 동의해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1 0수년 전
애써 자료를 갖춘 도문화재 지
정 신청서도 제출했으나 좌절
되었다. 
이런 경우 모든 분묘에는 고

유의 기지권이 있어 이는 산주
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불가침
의 권리이다. 후손 종중에서
이 기지권으로 소송을 제기하
자 산주는 물론 실정법상의 기
지권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개사초를 금제하지 말라는 요
구에도 금제나 방해를 하지 않
는다고 답하였다. 단 개사초를
하되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장
비나 사람이 드나들며 수목을
다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진입

로를 내지 않
고 묘소에 드
나들며 개사초
를 할 수는 없
었다. 헬리콥
터라도 이용해
이런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산림이 전혀
다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이고, 안다친
다 해도 그 비
용이 불감당이
었다. 
산주와 종중

간에는 여러
해에 걸쳐 송
사가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종중 자체에서 견
해가 갈리고 서로 주장이 첨예
화하며 반목이 싹텄다. 이러한
사정으로 송사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이 양보
하여 이해로 타결하는 계기를
맞았다. 
앞서 2 0 0 8년에 이 묘역에 대

한 개봉축사초改封築莎草를계
획하고 종중에 별도로 개사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석물
등을 준비한 유사후손들은
2 0 0 9년 가을 공사를 개시하였
다. 그러자 산주측이 시공을
막으며 통로를 폐쇄하였다.
부득이 종중은 법원에 분묘기
지권에 의한‘사초방해금지가
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정투
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처분은 예상과 판이했다. 한
번에 반년씩 끄는 지루한 심리
끝에 항고에서까지 두 차례 기
각처분을 받은 종중은 어이없
는 난관에 빠졌다. 그런 가운
데 종중은 내부의 수호파와 이
장파간 의견불일치로 자중지란
에 시달리며 과단의 조치를 못
하고 1년여 시일을 허송했다.
지난 2 0 1 1년 여름 그러한 종중
에 변화가 일어나 새 회장과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바로 사
초방해금지에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이번에는 법원의 정
상 심리와 조정으로 일이 순조
로이 풀렸다. 양측의 실리적
양보로 합의를 도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2 0 1 2년 7월 6일에
송달되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총 3 5기의 분묘 중 멸실된 2 3
기 등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분묘 가운데 현재 3기가 계장
된 충숙공 묘역 좌측에 중심선
폭 2 0미터의 새 묘역을 조성하
여 산재한 6기의 분묘를 집합
이장하면서 개봉축 사초를 하
도록 합의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른 개봉축과 이장 공

사는 1 0월 3일에 착공되어 1 0
일 정도 기간에 마칠 예정이었

으나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워
낙 규모가 크고, 옛적 격회隔
灰를 1미터 이상 두께로 써 조
성한 광중이며 호분석 등을 손
상없이 해체해 옮겨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 등이 시일을 소요
하였다. 그리고 공사비도 처음
예정한 3천만 원대를 훨씬 초
과하여 6천5백여만 원이 투입
되었다. 그 대신 퇴락하여 임
야인지 분묘인지 구분이 안되
던 묘소들은 웅장하게 일신되
어 상전벽해의 변화라도 맞은
듯 보는 눈을 괄목케 하고 있
다. 
개봉축을 마치고 이곳 묘역

에서의 첫 세사歲事는 2 0 1 2년
1 1월 3일에 봉행되었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개봉축또는 이
장되어 세사를 받는 묘소는 9
위로 다음과 같았다. 

•최존위 1 7세 정랑공 심審
의 배위 문화유씨文化柳氏(충
숙공의 모부인) : 개봉축
•충숙공( 1 8세, 절節, 증이조

판서 홍문관 대제학, 생육신)
과 증정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
: 개봉축
•자평自平( 1 9세, 충숙공의

장남, 전력부위展力副尉)과 수
안이씨遂安李氏 : 이장 개봉축
•자균自均( 1 9세, 충수공의

차남, 익산군수 증호조참의)과
증숙부인 하동정씨河東鄭氏 :
개봉축
•여경餘慶( 2 1세, 충숙공의

증손, 익산공의 손자, 증참의)
: 이장 개봉축
•급�及( 2 2세, 참의공 여경의

장남, 군자감직장) : 이장 개
봉축
•영굇( 2 4세, 충숙공의 6대

손, 부위공 자평의 5대손, 한성
부좌윤)과 정부인 전주이씨全
州李氏 : 이장 개봉축

•우퇴( 2 4세, 좌윤공 영의 아
우, 동곡東谷, 대사간ㆍ도승지)
과 정부인 달성서씨達城徐氏 :
이장 개봉축
•두기斗紀( 2 5세, 동곡공의

차남, 사간 증이조참판) : 이
장 개봉축

세사는 충숙공 묘소 주록主
麓하에 설한 제단에 9위를 소
목昭穆형으로배설排設한 합사
合祀로 이루어졌다. 그 집사자
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권오성權五成
•아헌 : 권영석權寧錫
•종헌 : 권태훈權泰薰
•축 : 권오중權五中
•집례 : 권영국權寧國
•진설 : 권용환權容煥

향례와 음복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서 종중의 총회가 열렸
다. 권오성權五成 회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고 권용환權容煥
총무가 나누어준 유인물을 낭
독해가며 경과보고를 하였다.
권오중權五中 개사초추진위원
장이 저간의 경위에 대해 상세
한 설명과 향후 사업계획의 제
안설명을 하면서 여러 현안이
토의되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32 0 1 3년 1월 1일 화요일 제149호

▲ 충숙공 묘소 좌측에 새로이 조성 이장된 6위의 묘역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충숙공묘역
일신하게 집합 개봉축하고 첫 세향봉행
후손들 피맺힌 백년 숙원 이뤄

▲개봉축 후의 충숙공 묘역

▲개봉축 전의 충숙공 묘역 ▲ 향사 후 종중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충숙공 이하 열위의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2 0 1 2년 1 1월 1일자 본보
제1 4 8호 7면 좌상 상자기
사‘문중한시 특선순례’
의 지은이 ‘權永昶’은

‘權榮昶’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2 0 1 2년 1 1월 1 4일, 음력 1 0월
1일 1 1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산1 1 5 - 2번지 수진동水
眞洞에 있는 추밀공파 매헌공
의 3남 시조후 1 7세 이조참판
휘 기技의 묘사墓祀가 봉행되
었다. 이보다 앞서 1 1월 3일에
묘역하에 비각을 세워 풍화를
막고 있는 고비古碑를 해독 국
역한 역문비와 묘정하에 새로

세우는 묘도비墓道碑를 수립
하면서 묘도를 가렸던 잡목도
일신하게 제거하는 역사를 마
친 뒤였다. 특히 육안으로 전
혀 해독이 안되도록 마모, 늑
렬�裂된 이곳 고비문을 정확
히 해독하여 새로이 고증된 비
문을 지어 묘도비로 세우는 것
이 후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참판공 휘 기는 문과를 하여

청환직을 거쳐 실세 중의 실세
직인 이조의 참판이 되고 경대
부로서 중국에 가는 진하사의
정사正使로 발탁되기에 이르
렀는데 보첩에서나 후손이나
이제껏 당하관직함‘사간공司
諫公’으로 격하해 호칭해왔다.
이는 공의 종매從妹의 아들이
기도 한 사가四佳 서거정徐居
正이 지은 비문의 표제에 공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도호
부사江陵都護府使’로 명기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역

대 족보에 공은
문과를 하여 사
간과 강릉부사를
지낸 것으로만
올라 있었다. 그
러다가 2004년
한글판 전산대동
보가 나오면서
조선왕조실록 등
에서 사적을 발
굴하여 그 주기
注記를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
정리하였다. 

참판공參判公.
자는 유지有之이
고 태종 5년,

1 4 0 5년에 출생하였다. 시마시
로 진사가 되고 세종 1 4년,
1 4 3 2년에 2 8세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문한직에
들어가 예문관 검열檢閱 등을
지내고 세종 2 0년 1 4 3 8년 4월
1 6일에는 사간원 우정언右正言
이 되어 이해에 참시관參試官
이 되기도 하였다. 세종 2 5년,
1 4 4 3년 6월 1 2일에는 수守사헌
부지평이 되어 실록에 3차에
걸쳐 행적이 오르고 이듬해까
지도 그 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문종 2년, 1452년에는
금산군사錦山郡事로 나가 있
으면서 부친의 제자인 전라감
사 김연지金連枝의 도움을 받
아 부친의 유고 매헌집梅軒集
을 인간하였는데 단종 1년,
1 4 5 3년 6월 5일자의 실록에도
금산군사로 있는 기사가 나온
다. 50세가 되는 단종 2년,
1 4 5 4년 4월에 찬술을 시작한
춘추관의 문종실록 편수관에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의흥
義興시위사 상호군으로서 춘
추관 기주관을 겸대하였다. 세
조 2년, 1456년 4월 7일에는
사간원 우사간대부로 보임되
고 동년 1 1월 8일에는 첨지중
추원사의 한직으로 물러나며
세조 3년, 1457년 8월 1 2일에
는 행상호군으로서 좌익원종
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시기
는 미상이나 강릉부사를 지내
기도 하였다. 세조 1 0년, 1464
년 5월 1 6일에는 공이 이조참
판으로서 진하사進賀使가 되
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
대행황제에게 존시尊諡한 것
을 하례하고 채단을 하사한 것
을 사례하였다. 9월 1 3일에는
공이 통사通事를 먼저 보내 중
간보고를 한 기록이 실록에 나
오고 1 0월 3일에는 귀국한 공
이 복명하는 내용과 요동의 야
인에게 잡혀갔던 인구를 쇄환
해온 기록이 나온다. 10월 2 7
일자에 공이 부사副使인 공조
참의 이하성李夏成과 함께 귀
로에 요동의 자유채刺楡寨를

경유하여 나오다가 행장行裝
을 도실하였는데 왕이 그 행장
에 반드시 기휘할 물건이 있었
을 것이라 하여 사헌부에 추국
케 한 기사가 나온다. 이 일로
공이 어떤 견책을 받았는지는
미상이나 현달의 길이 저해되
고 상호군으로 체귀遞歸된 것
으로 보인다. 세조 1 3년, 1467
년에 졸하니 수는 6 4세였다.
구보에 공의 사간직까지만 올
라 후손이 이조참판에 진하사
까지 역임한 것을 모르고 훨씬
낮은‘사간공’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배 정부인貞夫人 성주이씨星

州李氏는 안무사按撫使 흥문
興門의 딸이다. 묘소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교촌校村 뒤 수
진동水津洞에 임좌壬坐 쌍분
이다. 좌찬성 서거정이 신도비
문을 지었다. 

이같은 새 주기는 기존의 빈
약한 몇 줄에 비해 괄목하게
발굴된 것이지만 남는 의문은
서거정의‘신도비문’이었다.
서거정의 문집 어디에서도 이
원문을 찾을 수 없고 묘도의
고비는 마륵되어 판독이 안되
는 것이었다. 
필자는 여러해 전부터 공의

사적을 더 천착해 보는 일은
이 고비문을 해독하는 것이 관
건이라고 생각해오던 터에, 묘
소에 가볼 기회를 얻지 못하다
가 지난 8월 해종중의 유사들
과 현지에 출장하여 탁본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근 3 0년 만
에 다시 해보는 비탁이라 방법
을 잊어 실패하고 두번째 방법
을 다시 익혀 가서야 성공하여
거의 완벽한 탁본을 뜨게 되었
다. 그 결과 비석 후면의 상단
에 글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
던 부분에서도 그 모양이 수없
이 돋아나왔다.  놀랍고 경탄
스런 일이었다. 

우선 비표碑表가 대자로‘유
명조선국有明朝鮮國 통정대부
通政大夫 행강릉대도호부사行
江陵大都護府使 강릉진병마첨
절제사江陵鎭兵馬僉節制使 권
공權公, 부인夫人 성산이씨星
山李氏 병장지묘�葬之墓’라
비면에 가득차게 새겨 있어 신
도비가 아닌‘묘비’였다. ‘신
도비神道碑’라 명기한 두전頭
篆이 없고 전면에 비제碑題와
함께 비서碑序가 새겨지지 않
았으며, 표기가 특필된 묘갈墓
碣 형태에 말미에 명銘이 없는
평서平序 뿐이었다. 이 묘갈을
7척 크기로 세웠으므로 후손들
이 신도비로 칭해온 것이었다.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었을 한
성판관漢城判官 홍흥洪興이
쓴 것인데 쉽게 보기 어려운
필적이었다. 비신의 측면은 좌
측에만 각수刻手를 밝혀‘전사
직임수연석前司直林守鍊石 얼
자�子 권련도인처權憐道人處
안옥여간安玉汝刊’이라 1 8자를
새겨‘전 사직 임수가 돌을 연
마하고, (공의) 서자 권련이
수도하는 곳(절)의 (중) 안옥
여가 새김’이라 하고 있었다.
공의 서자 연은 출가한 몸이라
후손이 없겠으나 족보에 오른
일이 없는 인물이다. 
후면에는 모두 5 4 0자가 새겨

져 있는데 마륵이 아주 심하여
글자의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태반이었다. 탁본을 가지
고 여러날 씨름하기를 거듭한
끝에 그 가운데 추정조차 아니
되는 1 6자를 제외하고 5 2 4자를
해독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
비문의 해독에서 공에 관한 사
적으로서 새로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았다.
① 공의 생월일이 1 4 0 5년 6

월 1 4일(음력)이다. 
② 공이 사마시를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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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신한 참판공 묘역 전경

충북 괴산읍 서부리 참판공 묘역 중신
사적 복원고증하고묘도비ㆍ역문비세워

▲ 참판공의 구비각과 새로 세운 역문비

▲ 향사후 종중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참판공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새로 세운 참판공의 묘도비

▲ 비를 세우기 전의 참판공 묘역

5면으로 계속



52 0 1 3년 1월 1일 화요일 제149호

2 0 1 2년 1 1월 1 8일, 음력으로
1 0월 첫 일요일의 정일에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명월산
미조현의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ㆍ화산부원군계 시조후
2 1세 남강공南岡公 상常( 1 5 0 8 -
1 5 8 9 )의 선후 3대 4위의 세사
가 봉행되었다. 4만 후손을 헤
아리는 남강공계의 성역인 이
곳 묘역에는 남강공의 부공 증
호조참판 참봉공 진振, 남강공,

남강공의 장자 부윤공 수�遂,
남강공의 차남 지사공 황愰의
유택이 자리하여 4백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 
당일 묘하의 추모재追慕齋에

모인 5 0여 후손은 종손 권회정
權會廷씨의 인솔로 묘소에 올
라가 차례로 봉심성배를 하고
내려와 다시 재사의 정당에 신
위를 설하고 제사를 받들었다.
최존위 참판공과 증정부인 고

령신씨高靈申氏, 다음 증영의
정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남강
공과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안
정나씨安定羅氏, 부윤공과 정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 증좌
찬성 지사공과 증정경부인 전
주이씨全州李氏 순으로 봉행되
었다. 참판공과 남강공 제향에
분정된 헌관ㆍ제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참판공

초헌관 : 권호춘權鎬春
아헌관 : 권석옥權錫玉
종헌관 : 권혜택權惠澤
축관 : 권이흠權훙欽
집례 : 권남옥權南玉
좌집사 : 권이성權훙成
우집사 : 권찬옥權贊玉
집주 : 권인택權仁澤
•남강공
초헌관 : 권회정權會廷
아헌관 : 권희선權熙宣
종헌관 : 권회원權會元
축관 : 권이흠
집례 : 권남옥
좌집사 : 권석옥
우집사 : 권찬옥
집주 : 권인택
향사를 마치고는 종중의 회

의를 열어 임원을 개선하였다.
1 5년여 도유사都有司로 재임하
며 남강공 묘역을 도문화재로
지정하고 재사와 신도비각ㆍ정

려각 등을 세워 후손 숙원의
성역화를 이룬 권진택權晉澤씨
가 고령으로 퇴임하고 신임 도
유사로 권이흠權훙欽씨가 만장
일치 선출되었다. 새 감사로는
권희선權熙宣ㆍ권이성權훙成씨
가 선임되었다. 

<權貞澤 제공>

▲ 남강공묘역하추모재의 정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

김포 하성의 남강공 선후4위 세사
총회에서 신임 도유사 권이흠權훙欽씨 선출

2 5세시인 1 4 2 9년이다. 
③ 문과 후 예문관 검열 등

을 거쳐 사헌부 감찰이 되었으
며, 1438년에 3 4세로 참시관이
되어 진사 신숙주申叔舟 등 1
백인을 취했다. 
④ 1 4 4 1년에는 병조좌랑으로

서 무과武科의 감시관監試官
이 되어 권숭후權崇厚 등 2 8인
을 취하였다. 
⑤ 사간원의 정언을 거쳐 사

헌부 지평이 되고 병조와 형조
양조의 정랑을 거쳐 지사간원
사知司諫院事로 올라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옮기고 다
시 좌사간대부로 올랐다가 첨
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발
탁되어 원종공신호를 받고 내
금위장內禁衛將의 요직을 띠
었다. 
⑥ 세조 1 0년 1 4 6 4년 여름에

사은사謝恩使의 부사副使로
북경에 갔다가 바로 돌아와
1 4 6 6년에 강릉부사로 나가 강
원도의 절도부사節度副使를
겸하고 이어 옛 직위를 회복하
였다. 
이 부분이 실록의 사실과 크

게 다르다. 실록에 의하면 공
은 1 4 6 4년 5월 1 6일 경대부 이
조참판으로서‘사은사의 부사’
가 아닌‘진하사進賀使’의 정
사正使로 중국에 가고 귀로에

요동의 자유채에서 난 행장도
실사건으로 추국 파직되어 직
첩을 잃는다. 비문에서는 이
불미스런 사적을 드러내지 않
으려다 착오를 낸 것 같으며,
우리는 정사인 실록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다음, 2년 뒤인 강
릉부사로 나간 것은 파직으로
직첩도 몰수되었다가 이때에
서용되어, 경대부에서 3품 당
상 통정대부로 강등, 행직 강
릉부사로 나가고, 이윽고 옛
직첩 2품관 이조참판과 진하사
의 자격을 회복한 것을 말한
다. 
⑦ 그러나 이렇게 관작이 회

복된 바로 이듬해 1 4 6 7년 1 1월
2 9일에 공은 별세한다. 해를
넘겨 1 4 6 8년 2월 1 1일에 공은
현재의 묘소에 안장되었다. 
⑧ 비문의 평에‘공은 자성

資性이 화의和毅하고 기도氣
度가 호매豪邁하며 집안을 다
스림에 옹목雍睦하고 높은 직
위를 탐하지 아니함으로써 안
빈安貧을 얻었는데 시문을 맑
게 좋아하면서도 큰 간국幹局
이 있었건만 이를 크게 베풀지
못했으니 애석하다’하였다. 
⑨ 공은 정부인 이씨가 낳은

적실 3남5녀 외에 측실에서 낳
은 자녀가 수인인데 판독이 안
되는 부분에 그 기사가 걸쳐
있고, 확인되는 것은‘다음은
연憐 다음은 송悚 나머지는 어

리다’고 한‘차련차송여유次憐
次悚餘幼’의 6자이므로, 서자
연과 송 외에 아래 위로 여러
남녀가 있었으나 다 족보에 오
르지 않고 실전되었다. 
⑩ 이 비문은 공의 사후 3년

인 1 4 7 0년에 내당질內堂姪인
호조판서 예문관대제학 서거
정이 지었다. 

이와 같이 해독된 고비문 내
용으로 참판공의 사적事蹟은
다시 한번 고증하고 분석 재구
성하여 정리해야 할 계기를 맞
았다. 우선 이 고비문을 해독
국역國譯한 역문비를 구비각
뒤곁에 와비臥碑로 갖추어 세
웠다. 그리고 새로이 종합정리
한 공의 일대기를 담고 명운銘
韻을 더하여 갖춘 신도비 형태
의‘묘도비墓道碑’를 국한문으
로 지어‘가정대부嘉靖大夫이
조참판吏曹參判 황명조선국진
하사皇明朝鮮國進賀使 안동권
공安東權公 묘도비명병서墓道
碑銘幷序’라 제하여 묘도에 세
우게 되었다. 이 신비문에 공
의 사실이 보다 명료히 부연되
어 있으나 지면 관계로 여기에
싣지 못하고, 후일 우리가 다
시 공의 실기와 사적을 재조명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날 향사는 참판공 종

회장이자 참판공의 부공 매헌
공종회장인 권혁진權赫鎭씨

이하 회장단 유사가 주축으로
봉행하였고, 그 분방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권혁진權赫鎭
•아헌 : 권영문權寧文
•종헌 : 권태웅權泰雄
•집례 : 권혁채權爀彩
•대축 : 권공범權公範
•봉향 : 권태영權泰永
•봉로 : 권혁순權赫淳
•봉작 : 권용인權龍仁
•전작 : 권영철權寧哲
•진설 : 권순균權純均
향사를 마치고 묘정墓庭의

음복석에서 종회의 정기총회
가 열려 권혁진 종회장이 인사
말로 저간의 사정과 사업 수행
과정을 개관 설명하고, 권공범
총무가 유인물로 상세하게 작
성 배포한 회의자료를 낭독하
며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등을
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말미에는 감사 권태영씨가‘참
고사항’이라는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참판공의 배위 정
부인 이씨의 본관에 대해 확인
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참판
공의 부인 본관이 비석에는 성
산이씨星山李氏로, 각보첩에는
성주이씨星州李氏로 되어 있
어 어느쪽이 맞는지 의논이 분
분했다. 지난달에 서울 신촌의
성주이씨대종회를 찾아가 문
의한 결과 정부인의 본관은 성
주도 성산도 아닌 경산京山으

로 확인되었다. 본디 경산이씨
는 시조가 각기 다른 경북 성
주땅 성성오리星姓五李의 하
나로 성산 또는 성주이씨를 본
관으로 해 오다가, 본래의 성
주 및 성산이씨와 섞이지 않고
고유의 본관명을 지키고자 순
조 2 1년, 1821년에 경산 본관
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인의 본관이 과거 비문이
나 보첩에 성주 또는 성산으로
쓰인 것은 오기가 아니나, 향
후로는 경산으로 고쳐 쓰는 것
이 외가 성관을 존중하는 뜻에
맞는다’는 요지였다. 
참판공의 세사를 마친 후손

들은 오후에 그곳에서 3킬로
정도 거리인 괴산군 소수면 소
암리 오리동에 있는 참판공의
장남 교리공 율慄의 묘소로 이
동하여 향사를 속행하였다. 교
리공의 세사일은 고래로 참판
공 향사 다음날을 정일로 해왔
는데 근년 들어 제관이 많이
모이지 않아 작년부터 하루를
당겨 참판공과 같은 날로 바꾸
었다 하였다. 교리공 향사의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권태석權泰錫
•아헌 : 권태웅權泰雄
•종헌 : 권태관權泰寬
•축 : 권공범權公範
•집례 : 권영철權寧哲

<사진ㆍ글 權五焄> 

4면에서 계속

▲ 행사 전에 제관들이 묘소를 봉심하러 오르고 있다

2 0 1 2년 1 2월 1 5일 충숙
공종회(회장 권오성權五
成)에서 2 0만 원을 협찬
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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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 구내에 소재하
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 0 1 2
년 1 1월 9일, 관장 천진기, 담
당 유물과학과 서화보존처리담
당 전지연씨 이름으로‘족보
이전의 조선전기 가계기록, 안
동권씨족도 학술 세미나 개최’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그 서두는“국립민속
박물관은‘2 0 1 2년 박물관형 연
구과제’의 하나인‘안동권씨족
도族圖’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
기 위해 2 0 1 2년 1 1월 1 6일에
본관 대강당에서 학술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 공
개되는 안동권씨족도는 1 4 5 4년
에서 1 4 5 6년 사이에 제작된 것
으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족
보로 알려져 있는‘안동권씨성
화보’( 1 4 7 6년)보다 약 2 0년이
앞선다”고 전제하고, 개별 항
목 소개의‘희귀한 조선전기
족보 자료, 족도’의 항목에서

“족도는 고려시대부터 1 5 - 1 6세

기까지 자신의 친가 및 외가의
가계를 그린 것으로, 한 장의
장지壯紙나 두루마리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족도는 현
존‘해주오씨족도’( 1 4 0 1년) 이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또는 족
보의 초기형태로 일찍이 주목
을 받아왔다. 그리고 조선 초
기 족보자료일수록 그 신빙성
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15세
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안동권
씨족도는 현존여부만으로도 주
목되는 역사자료”라고 하고 있
다. 
다음 이어지는 소제목은‘사

육신과 연계된 단종의 외증외
가 권여온權呂溫의 자녀자손
도’, ‘조선초기 동성혼과 중첩
적인 통혼 양상’,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두루마리 장황粧�
자료’, ‘한국 최초 자외선 열
화견劣化絹 개발 및 보존처
리’, ‘새로 태어난 조선전기
가계기록, 안동권씨족도전시’,
‘세미나 개요’, ‘전시개요’등
으로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한편‘연합뉴스’는 이 기사

를 국민박의 보도자료 배포 이
틀 전인 1 1월 7일자 취재특보
로 내보내고 이를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가 받아 다음과 같
이 전파하였다. 

민속박물관 소장 안동권씨족
도는 단종 외가 족보
국립민속박물관‘1 4 5 4 - 1 4 5 6

년 무렵 제작한 초기 족보’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보존

처리를 완료한 족보류 소장품
안동권씨족도가 조선 초기 비
운의 왕 단종의 외가 계통의
집안 족보를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7일 말했
다. 박물관은 1 9 9 9년 입수 당
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훼손
이 극심한 이 족도를 최근 첨
단기술을 적용해 보존처리에
성공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
과‘1 4 5 4년에서 1 4 5 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의 가장
오래된 족보로 알려진 안동권
씨성화보보다 약 2 0년이 앞서
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
다. 조사 결과 이 족도는 두루
마리 혹은 장지 형태의 한 장
짜리 비단에 문종의 비이자 단
종의 어머니인 안동권씨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고조 권여온
(생몰년 미상)과 그 자녀 자손
3 4 0여 명의 관계를 붉은색 계
선界線으로 표시한‘그림형 족
보’로 드러났다. 나아가 족도
에서 자녀는 기존으로 알려진
조선전기 족보에서와 같이 남
녀구별 없이 출생순으로 직함
과 이름만 기재했지만 조선후
기 족보에서와 같이 적서嫡庶
는 구분했다. 
박물관은‘이 족도의 가계기

록에서 5대에 걸친 조선초기
안동권씨의 동성혼 양상은 물
론 진성이씨, 의성김씨, 예안김
씨, 영천이씨 등 안동 명문가
와의 중첩적인 통혼관계도 엿
볼 수 있다’면서‘가령 친손녀
와 외손자가 혼인한다든가 친
자매가 숙질지간 남자에게 시

집가는 등의 혼인(연혼) 양상
도 보여준다’고 했다. 족보 관
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이런
족도 문서로는 해주오씨족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경주손씨 손소 가문에도
1 5세기 족도가 (있음이) 최근
발견되었다. 또한‘이화에 월
백하고’라는 시조로 유명한 고
려말 이조년의 후손으로‘묵재
일기’라는 방대한 일기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이문건이 작성
한 1 6세기 초반의 성주이씨족
도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에 발견된 안동권씨족도는 이
들과 더불어 현존하는 가장 이
른 시기 족도 중 하나로 드러
났다. 
이 족도에는 권여온의 후손

인 현덕왕후와 단종이 원래 포
함됐었지만 이들이 사육신 사
건과 관련해 폐위되었기에 의
도적으로 그 이름을 떼어낸 흔
적만 발견됐다. 나아가 이 족
도에는 형식에서도 비단 바탕
에 붉은색 계선을 사용하고 장
황을 했다는 점에서 단종의 외
가계통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
의 일종으로 추정된다고 박물
관은 덧붙였다. 이 족도에서는
상하 양변에 자주색 비단을 가
늘게 댄 변아邊兒라는 부분도
발견됐다. 이런 형식은 악학궤
범樂學軌範이나 몽금척족자夢
金尺簇子, 손소적개공신교서
( 1 4 6 7년)처럼 1 5세기 문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 0 0만 원에 건진 보물급‘안
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새로운 보

존처리 방식도 개발’
국립민속박물관이 최근 보존

처리를 거쳐 공개한 안동권씨
족도는 가치가 보물급 혹은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공개된 족도는 현재

의 전형적인 족보와 그 초기
형태로 간주되는 족보를 모두
합친 범족보류 중에서도 최고
最古에 속한다. 
편찬 시기가 부계 남성 중심

의 성리학적 질서가 완전히 자
리잡기 전인만큼 그 내용 또한
고려-조선초기 사회 혼인 관계
의 실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
다. 예컨대 조선후기라면 꿈도
꾸지 못할 근친혼이 광범위했
음이 이 족도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가치에 주목해
박물관은‘오는 1 6일 이 안동
권씨족도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하는 의견 등을 토대
로 해서 조만간 국가지정 문화
재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말
했다. 현재로서는 보물지정 신
청이 유력하다, 박물관은 1 9 9 9
년에 이 족도를‘입수’했다고
말한다. 어떤 경로로 확보했을
까. 박물관 관계자는‘당시 정
식 절차를 거쳐 고문서 중개상
인에게 3 0 0만 원을 주고 구입
했다’고 말했다. 불과 3 0 0만
원에 보물급 가치를 지닌 고문
서를 매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입 당시 박물관은 이 족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까. 당시
유물구입 담당 학예사로서 지
금 다른 국립박물관으로 옮긴
A학예연구관은‘훼손 상태가
워낙 극심해 나름대로 중요한
기치를 지닌 족도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파
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천진기 민속박물관장은‘우

리 박물관으로서는 안동권씨족
도가 그 자체의 가치는 물론이
고 이를 통해 개발한 보존처리
방식 또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서‘이 족도에 대해 인
공열화견人工劣化絹이라는 새
로운 방식을 적용해 원모原毛
를 되살렸기 때문’이라 고 말
했다. (인공)열화견이란 인공
적으로 훼손한 비단을 말한다.
보존처리에 열화견을 쓰는 이
유는 훼손돼 사라져(삭아)버린
부분에 생생한 비단을 덧대어
쓸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비단과 같(이 삭)은
재질의 비단을 쓰되, 그 남은
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화
한 비단을 써야만 한다. 하지
만 박물관에 따르면 국내에는
이러한 열화견 제작 기술이 없
었다. 기존 보존처리에 사용한
(것)열화견은 주로 일본에서
주문(해온) ‘전자선열화견’이
었다. 일본산 열화견은 원자력
발전소에 이틀 정도 넣어서 인
공적으로 열화시켜 만든 비단
이다. 
족도 보존처리를 담당한 박

물관 유물과학과 전지연씨는
‘하지만 일본산 열화견은 원본
비단과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박물관
에서는 2 0 0 8년에서 2 0 0 9년까지
2년에 걸쳐 비교적 짧은 기간
에 원하는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외선 인공열화견을 독
자적으로 개발했다. 이 열화견
은 식당에서 그릇을 소독할 때
자외선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
목해 자외선을 일정기간 쬐어
만들어낸 비단이다. 전지연씨
는‘자외선 인공열화견을 국내
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면서

‘이 기술은 2 0 1 0년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고 말했다.
안동권씨족도가새로운 보존처
리 방식의 개발에도 일조한 셈
이다. 

문맥이 버벅거리는 글월의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같은
날의 한 일간신문은 대략 다음
과 같이 요약된 기사를 내보냈
다. 

동성동본 결혼 빈번했던 1 5
세기 조선 명문가
국립민속박물관, 단종의 외

가‘안동권씨족도’공개
조선 전기 왕비를 배출한 명

문 안동권씨 가문에서 동성동
본 혼인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외손자와 친손녀가 결혼하는
등 지금 시각으르 보면 혁명적
인 혼인 관습과 가족관계를 밝
혀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

‘안동권씨족도’발견 큰 화제
보도자료 등 미비로 상당부분 오해ㆍ왜곡

▲ 학술세미나의논문집 책자

▲ 보존처리 후의 족도

▲ 보존처리하기 전의 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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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중략)…단종 즉위 직
후인 1 4 5 0년대 중반 왕실의 외
가 혈통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순권 민속박물관 학예연구

관은‘안동권씨족도엔 동성혼
은 물온 동성동본 결혼 사례가
7건이나 기록돼 있다’고 했다.
5대에 걸쳐 동성혼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조선 전기에는
파만 다르면 동성동본혼이 자
유롭게 이뤄진 것. 최순권 학
예관은‘고려사에 이미 동성혼
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오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동성동본혼이
많이 이뤄졌다’면서‘1 7세기
이후 성리학이 뿌리내리면서
동성동본은 물론 동성혼도 크
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중략)…
안동권씨족도엔 자녀를 출생

순으로 기재하고 외손도 본손
과 같이 전부 기재했다. 즉 딸
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아들
보다 먼저 올렸다. 해주오씨족
도 같은 조선 초기 가계기록이
적서 구분 없이 자ㆍ녀로만 쓴
데 반해 안동권씨족도엔 첩자
ㆍ첩녀라는 표현이 보이는 게
특징이다. 조선초기에도 선원
록璿源錄 같은 왕실족보에선
적서를 구분했는데 안동권씨족
도는 왕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적서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박물관 측은‘안동
권씨족도는 족보사에 한 획을
긋는 조선 초기 고문서이자 동
성동본 불혼이나 적서차별의
통념을 뒤엎는 1차 사료’라고
했다. 

이상에 보도된 내용에서 잘
못 해석하거나 왜곡되어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몇 가지
들추어 보겠다. 
① 여기에서 말하는 족도는

안동권씨 성화보가 족보를 창
제하기 이전의 망족 望族 가가
에 다 있던 계보系譜이다. 직
계만 표시한 단선 계보, 또는
팔고조도八高祖圖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유라 할 수 있다. 
필자가 2 0수년 전에 안동권

씨의 것으로서 이보다 훨씬 앞
선 추밀공계보를 보았는데 장
지로 되어 있었고 당시 4백만
원을 호가하였으며, 돈마련을
못해 구입치 못했다. 이 계보
도가 왕의 외가라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마땅
치 않은 소리다. 이런 계보도
는 고려초에 족보가 없으면 과
거를 안보인 데서부터 공부하
는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이다.

다만 이 계보가 비단에 장
정을 하고 변아를 덧대어 호화
로이 한 게 왕비가 나온 집안
이기 때문이라 함은 맞는 말이
다. 왕비가 나면 그 고을이 승
격되기도 했다. 
② 왕은‘만성萬姓의 조상’

이기 때문에 인신가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입되지 않고 공란
으로 크게 비워둔다. 그리고
다른 상위의 곳이나 별지에 그

휘가 아닌 묘호나 존호를 기록
해 가려 놓았다. 위에서 현덕
왕후와 단종이 폐위되어 그 이
름이 기입되었다가 제거되었느
니 하는 것은 허언이다. 학자
의 발표문에는 이 부분의 자세
한 연구가 있던데, 엉뚱한 해
석이 어디서 버젓이 나온 것인
지 의아하다. 
③ 안동권씨만이 족보를‘혁

신적’으로 남녀 구분없는 출생
순으로, 그리고 외손도 전수
입적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은
족보가 편제되기 전 우리나라
사람 계보가 다 그러하였고 오
히려 권씨가 족보를 시작하면
서 남선후녀男先後女에외손배
제로 정리된 것이다. 
처음 권씨가 성화보를 만들

었을 때 1만 수록자 중 본손은
5 %이고 9 5 %가 외손이었다. 그
외손이 다시 외손의 외손이 되
어 이중삼중 등재되기도 하였
다. 이런 족보를 1 7 0 1년의 신
사보辛巳譜까지 만들었고, 점
점 외손 주체를 못하게 되어
1 7 3 4년의 갑인보甲寅譜부터 외
손배제가 단행되었다. 외손배
제와 동시 후사가 기입되지 않
는 여서女壻도 뒤로 밀리며 남
선후녀가 되고, 그러자 족보가
가벼워 종합편제가 가능해졌
다. 
④ 동성동본혼을 권씨가 일

반으로 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자유결혼 또는 강상문란 풍조
를 선도라도 한 것처럼 회자되
는 것도 석연치 않다. 안동권
씨의 7할이 넘는 추밀공파와
복야공파가 일찍 관향을 떠나
경사京師로 진출하며 고려 중
후기부터 전혀 동성혼을 아니
했다. 본관에 남은 권씨가, 안
동ㆍ경주 지역 적관의 다른 반
족성씨처럼 동성혼을 선호하여
조선 영조조까지 그 유습이 남
아 있었다. 이는 신라 골품제
에서 유래한 것으로, 권씨가
원래 신라 왕실 성골聖骨 출래
라 함부로 피를 섞기 싫어하
고, 가장 확실한 성골 혈통은
동성이기 때문에 금해도 듣지
않고 고집했던 것이다. 
⑤ 왕의 외가를‘외증외가’

로, 고조를‘3대조’로, ‘자식과
손孫’의 뜻‘자손子孫’을‘자
녀자손’으로 표기하는 등의 산
만한 언어정의도 뭔가 안정되
어 보이지 않는다. 
대개 이러한 미흡점은 앞으

로 사계가 연구에 고려해 주었
으면 좋겠다. 
한편 이 족도에 여러해를 두

고 심혈을 들인 민속박물관은
그 성과물인‘안동권씨족도’
학술 세미나를 성대히 하였다.
필자가 치매로 우중에 장소를
헛짚고 다니느라 다 놓치고 마
지막 발표자와 토론 장면만 겨
우 보았는데, 그때까지 플로어
가 차 있고 듣는 분위기가 썩
진지했다. 그‘모시는 글’과
발표ㆍ토론자 및 발제논문의
제목 등은 다음과 같았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가족
의 정이 그리워지는 늦가을에
조선전기의 가족구성과 친족을
알 수 있는 족보 이전의 가계
기록, ‘안동권씨족도’학술세
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조

선시대 족보 및 장황의 역사와
더불어 이를 보존ㆍ복원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안동권
씨족도도 관람할 수 있는 소중
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 이해준, 공주대 사학
과 교수, 조선시대 가계기록과
족보 ; 최순권, 민속박물관 학
예연구관, 족보 이전의 가계기
록, 안동권씨족도 ; 박지선, 용
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안동권
씨족도를 통해 본 조선초기 장
황 ; 전지연, 민속박물관 별정
6급 서화보존처리담당, 안동권
씨족도의 보존처리 및 복원 ;
오준석, 민속박물관 학예연구
사ㆍ전지연, 인공열화견 개발
및 안동권씨족도 보존처리 적
용
토론 : 오영선, 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임주희, 서울역
사박물관 보존과학과 학예연구

사 ;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관

끝으로 이 족도의 발견으로,
현덕왕후의 고조부 직수문전直
修文殿공‘휴休’의 휘가‘여온
呂溫’으로 나오는 등 상계족보
재고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부정공파 상계뿐이 아니라 동
성연혼 관계가 복잡한 당시의
좌윤공파, 복야공파, 중윤공파
등의 관련 인물에 관한 부분도
다시 살펴 정리할 일은 겨를이
나는대로 다루어 속보키로 한
다. 

<權五焄>

•세모유감歲暮有感 : 한 해를 보내는 느낌

어언세모취풍음於焉歲暮吹風音: 어느덧 한 해 저물어 바람소리 스치는데
송구영신사준잠送舊迎新思峻岑: 묵은것 보내고 새것 맞이 가파른 산 오르기
백설은산장화경白雪銀山粧華景: 백설이 이룬 은빛 산 그 단장 아름답고
포빙옥경월명심鋪빙玉鏡月明心 : 얼음 덮인 옥거울 밝은 달의 마음이라
대호회야천재산待乎晦夜千災散: 그믐밤 지새워 일천 재앙 흩어내고
망야원조만복심望也元朝萬福深: 새아침 맞아서는 만복의 꿈 빠져들다
가탄홍안금빈발可歎紅顔今빔髮 : 탄식할사 그 홍안에 백발이며 살쩍이라
사다미진재삼심事多未盡再三尋: 미진한 일 너무 많아 돌아보기 거듭하네

•추모서애유성룡선생追慕西厓柳成龍先生 : 서애 유성룡선생을추모함

영웅거사탄오동英雄巨士誕吾東: 영웅에 큰 선비로 우리 동방에 탄생하시니
팔역인인앙모동八域人人仰慕同: 팔도의 사람마다 한가지로 앙모한 바
의절충천쟁백일義節衝天爭白日: 의절은 청천 닿아 백일 더불어 다투고
분심동지진충풍憤心動地盡忠風: 분심은 땅 움직여 진충의 바람 일으켰네
항왜기백천추범抗倭氣魄千秋範: 왜에 맞선 그 기백 천추를 법하고
구국정신백세공救國精神百世功: 나라 구한 정신은 백세에 드리울 공인데
문무겸전수불선文武兼全誰不羨: 문무를 겸전함 뉘 또한 부러워 아니하랴
명고북두영무궁名高北斗永無窮: 높은 이름 북두 같이 길이 흘러 무궁하리

•방임진강유감訪臨津江有感 : 임진강을 찾은 감회

임진양안전운성臨津兩岸戰雲成: 임진강 양안에 전운이 일어
강토분리철망횡疆土分離鐵網橫: 양분된 강토에 철망이 가로질렀네
만고회여능반계萬古懷茹能返繼: 만고의 회포 줄기 능히 연잇고
천추통한자소명千秋痛恨自消明: 천추의 통한도 삭아 사라지거늘
강산호접무쌍경江山互接無雙境: 강산 서로 접해 둘로 가른 데 없고
동족융화통일성同族融和統一聲: 한 겨레 어울려 통일의 소리 외이는데
몌반소붕등차각袂伴騷朋登此閣: 글벗 소매 잡고 서로 다락에 올라
권상일흥불승정勸觴逸興不勝情: 권주에 흥 일어 그 정취 못이기네

문중 漢詩 특선순례 1 1

權 奇 泰

자 건오建五, 아호우암愚�, 보명譜名 기정奇正, 1930년경오 경북 문경 근암생
부정공파 청대공淸臺公계 시조후 3 6世, 서울노원구 상계동 거주

공무원 경력 개인사업, 서울도봉ㆍ노원종친회총무 2 0년, 근우槿友한시회원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ㆍ응용편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 야학노인野鶴老人저著 / 이문휘李文煇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 1 0 - 5 2 8 0 - 7 4 5 2ㆍ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 8 9 - 6

전화 051)247-9106 팩스0 5 1 - 2 4 8 - 2 1 7 6

값 기초편 1 0 , 0 0 0·응용편 1 5 , 0 0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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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국인 사회
뒤늦게 4 4세의 중년이 되어

서야 하이델베르그대학에서공
식 학위를 받았지만 권영훈은
사실상 세 군데의 경제학박사,
즉 독일 뮌헨대와 미국 일리노
이대, 독일 하이델베르그대의
3중경제학박사인 셈이었다. 그
리하여 그의 경제학에 대한 내
공은 그 분야 다른 학자보다
기초와 저변이 깊고 너른 바였
다.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자족의 생활인이자 가장
으로서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
야 하였다. 그 장남 텍사스공
대 건축학 교수 준범峻範은
1 9 6 9년 3월 워싱턴D C에서 출
생하였다. 차남 미시시피대 관
광경영학 교수 준욱峻煜은
1 9 7 1년 3월 일리노이에서 출생
하고 3남 컴퓨터그래픽디자인
학 박사 준영峻瑩은 1 9 7 9년 1
월 하이델베르그에서 출생하였
다. 세 아들의 터울이 1 0년인
데 장차남은 두 살 차이고 차
남과 3남은 일곱 살 차이다.
출생지도 각기 다르고 멀다.
또 그가 3남을 얻은 것은 하이
델베르그에서 박사를 받은 4 4
세 때로 다소 늦은 중년이었
다. 
1 9 7 1년 그가 미국 일리노이

를 떠나 독일 하이델베르그로
온 것은 두번째 독일에서의 장
기 체류생활이 되는 셈이었다.
그는 영어와 독일어가 아예 모
국어화하고 정작 자국어인 한
국어는 오래 쓰지 않아 불어
등의 제3국어 수준으로 낙후되
었다. 소시 1 0세까지 익혔던
일본어는 퇴화하여 기억에서
거의 지워졌다. 그는 또한 독
일 거류 한국인의 제1세대였
다. 가령 윤이상 같은 인물도
5 0년대말 부인과 함께 파리에
유학하여 생활이 어려운 나머
지 독일로 옮기고자 할 때 프
라이부르그 쪽으로 주선한 적

도 있었다. 그만큼 그는 독일
사정에 일찍부터 밝았다. 
냉전시대의 분단국이지만 독

일은 한국과 사정이 많이 달랐
다. 한국처럼 남북이 처절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우선 동
서독은 서로 철천지원수가 아
니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방문이나 여행은 자유였다. 동
독에서 서독으로의 통행이 막
혀 있었다. 동서독인 간의 결
혼도 자유였다. 다만 동독인이
결혼하여 서독으로 이주하지
못하였다. 서독인이 동독으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일단
결혼하면 나오지 못하여 동독
에서 살아야 하였다. 동독에서
서독을 오는 것은 자국민 취급
을 하여 왕래에 절차가 없는데
동독은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
고 입국료로 1인당 10 마르크
를 받았다. 한국은 남북한의
면적이 비등하지만 독일은 동
독이 5개 주인데 비해 서독은
1 3개 주로서 훨씬 컸다. 
서독은 전후에 아데나워 수

상과 에르하르트 경제상 같은
이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차대전 후 잿더미에서 일어선
독일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터진 전쟁으로 미국에서 일어
난 특수의 물너울이 대서양을
건너오자, 이를 받아 부흥의
박차를 가했다. 경제대국으로
재부상한 서독은 동독의 도로
재건 등 인프라 구축을 무상으
로 지원하여 이윽고 동독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발전 모델이 되게 하였다. 서
독은 또 동독에 대한 도로 등
인프라와 주택 건설 원조 외에

‘결제수단’이라는 이름의 명목
으로 중기제품 실물 원조를 동
독에 제공하였다. 그 수단이
서독의 중소기업을 살려 자국
의 균형발전을 도왔다. 당시
서독은 연간 1 3억 불에 달하는
원조를 동독에 제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금은 극
히 적은 액수이고 모
두 중기제품 물자와
식품류였다. 가령 크리
스마스 등에 보내는
아이들의 선물이나 과
자류도 그러한 결제수
단 원조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서독은 또 다당제 정

치사회였다. 거기에는
의석은 없지만 공산당
도 2개나 자생하고 있
었다. 동독에도 서독의
기민당과 사민당 등의
지부가 들어가 조직을
구축하였다. 처음에 이
처럼 의좋던 동서독

관계는 이른바‘베를린 장벽’
이 생기는 것을 전후하여 악화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동
독은 이 장벽을 서독의 원조물
자로 쌓았다. 주택을 짓는다고
받아간 자재로 장벽을 쌓고 목
장을 친다고 얻어간 철조망을
그 장벽 위에 쳤다. 그렇게 철
벽을 쌓아도 동독에서 서독으
로 탈출하여 유입되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등
제3국으로 우회하여 들어오기
도 하고 베를린 장벽을 경비하
며 민간의 탈출을 막는 동독
병사가 총기를 버리고 서베를
린으로 넘어오는 수가 어느 시
점 연대병력을 돌파했다. 장벽
중 운하가 지나는 곳에는‘눈
물의 집’이 생겼는데 동서베를
린 사람들이 면회를 통해 상봉
하는 곳이었다. 그가 베르나워
슈트라제라는 장벽의 거리를
견학했을 때 도로에 면한 동베
를린의 건물은 창문이 다 벽돌
로 폐새되어 있었다. 그런 창
의 조그만 구멍으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사람을
받기 위해서 서베를린 사람들
이 들것포장 같은 것을 준비해
마주 들고 그 밑을 오가며 배
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베를
린은 동독 지역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이른바‘베를린 회랑’
이라는‘해자垓字’에 둘러싸여
있었다. 동독은 비위가 상하면
이 회랑을 봉쇄할 듯이 하고
그러면 서방은 물자를 이 섬에
공수하여 조달하거나 그럴 태
세로 대응하니 동독이 또 무책
이었다. 서독에는 동독의 신문
과 방송이 무제한 개방되어 있
었다. 궁금하여 동독 방송을
틀면 잠시를 듣기가 거북하였
다. ‘자본주의 흡혈귀에게 피
를 빨리는 고통속의 피압박 인
민 여러분…’운운의 판에 박
힌 말이 한도끝도없이 반복되
어 나왔다. 서독에서 암약하는
동독 공작원조차 인내하며 듣

기가 곤욕일 것
같았다. 그래서 동
독 언론이 다 개
방되어 있어도 서
독인의 의식수준
에, 그쪽에 설득될
여지가 희박했다. 
1 9 6 0년대에서 7 0

년대에 이르기까
지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월
등히 발전되어 있었다. 남한내
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어 모르고 있었으나 독
일에서는 실상을 다 알았다.
그래서 간혹 한국인 유학생과
거류자 중에 북한의 우월성을
동경하는 사람이 나왔다. 
북한은 6ㆍ2 5전쟁중에도 우

수한 인재는 군대를 면제시켜
동구, 그 가운데에도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동
독에 유학을 보냈다. 그리고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고아
를 동구에 보냈다. 우수한 고
아는 국비 유학을 보내고 그에
못미치는 자는 일종 기술유학
을 보내 공부하며 노동하여 각
종 기술을 습득케 하였다. 또
전후에 동구권 각공산국은 북
한의 도를 하나씩 맡아 공장을
세워주어 산업을 일으키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남한의 국민
소득이 1백 불 내외의 절대빈
곤에 허덕일 때 북한은 7백 불
을 상회하였다. 그렇다고 서독
의 한인 유학생 사회가 이런
단순 경제지표의 차로 북한에
경도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의 한 북한 유학생이 생일을
맞아 파티를 열었다. 누군가
참석자가 오늘은 김일성수령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다.
다음날 그는 흔적없이 증발되
었다. 이런 이야기를 서독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권영훈의
지인 유학
생 하나는
본국에 대
한 반체제
인으로서
그 정도가
격렬하였
다. 그가
포섭되어
자기 발로
북한에 들
어 갔 다 .
그러나 거
기에 가서
또 반체
제로 저
항 하 다
미 구 에
희생되었
다. 
그가 뮌

헨 대 생
시절 미
국 영사
관 에 서
불러 통
역을 요
청하였다.
동독에서
넘 어 온
북한 유

학생의 미국 영사 면담을 통역
하는 것이었다. 동독에 온 북
한 유학생 중에도 자유가 그리
워 서독으로 탈출해오는 사람
이 있었던 것이다. 미 국무성
은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
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 조건이 없었다. 통역을
하면서 권영훈이 여러 가지로
권유해도 그들은 미국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쪽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미 제국
주의라면 몸서리가 나서 못간
다 하였다. 남한도 지옥이므로
가지 않고 서독에 머물겠다 했
다. 그래도 미 국무성은 개의
치 않고 장학금을 주었다. 

•하이델베르그 시절
서독과 한군의 외교관계는

1 9 5 5년 1 2월 1일 재개되었다.
1 8 8 3년에 구한국이 독일과 통
상우호조약을 맺고, 1901년에
민철훈 공사가 부임해 신임장
을 제정한 이래 1 9 1 0년 일제의
합병으로 없어진 국교가 이때
부활했던 것이다. 그리고 1 9 5 8
년 8월 1일에 주독 공사관이
설치되고 8월 2 2일에 손원일
공사가 부임하여, 초대 대사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때 권영훈
이 손공사를 도와 공사관에서
한동안 일했던 것이다. 서독은
한국에 대하여 같은 냉전시대
의 분단국으로서 동병상련의
우호감을 가지고 아데나워 수
상 때부터 한국과 경제협력으
로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1 9 6 3년 1 2월 2 2일 한국인 광

부 1 2 3명이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하여 최덕신 대사
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
파독 광부는 5천 명에 이르러
교체 인원이 수급되며 그 수준
을 유지하였다. 2년여 뒤 1 9 6 6

남기고 갈 이야기

‘역마살’의 석학 正齋 權寧壎교수의여정 【6】

2세기에 걸쳐 영독미일한국학계를 주유하다

▲ 1 9 5 7년 9월 1 0일 영국 런던 데이트갤러리에서. 오른쪽에서두번째가 권영훈

▲뮌헨 교외 바바리아주 린너호프궁전에서

▲뮌헨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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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에 1진 1 2 8명이 파독된
한국 간호사는 2천 명 수준에
이르러 인력이 교체되며 1 9 7 6
년 마지막 팀이 파독될 때까지
연인원이 1만3 2명에 이르렀다.
이 간호사들은‘백의의 천사’
라는 이름으로 독일인 환자 4 0
만을 간호하였다. 1964년 1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서
독을 공식방문하여 광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울음바다를 일
으켰다. 누군가 대통령 부인을
붙들고 서로 터뜨린 울음이 대
통령의 통곡으로 전이되고 동
행했던 에르하르트 수상이 그
의 손을 꼭 잡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며 데리고 나갔다. 1967
년 3월에는 뤼프케 서독 대통
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화력발
전소를 세워주기로 하는 등으
로 경제협력을 실천하였다. 67
년 5월에는‘동백림대남적화공
작단 사건’이 터져 양국관계에
찬물이 쏟아졌다. 69년 1월에
서독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논의하고, 1970년
5월에는 한독문화협정이 체결
되며 7월에는 한국에서 경부고
속도로가 개통되어 고강도 개
발독재의 7 0년대가 시동되었
다. 
처음에 서독은 전후 복구와

더불어 경제가 급성장하며 노
동력 수요가 높아져 안에서 채
울 수 없었다. 남유럽인을 데
려다 쓰다가 동구인을 쓰고 그
보다 값이 헐한 아랍인을 수입
해 들였다. 아랍인이 일부다처
제이므로 서독에 들어와 석탄
만 캐는 게 아니라 여자와 이
중삼중혼을 하여 자녀를 생산
했다. 사회보장제가 완비된 서
독 정부는 이들을‘요람에서
무덤까지’부양하는일을 떠맡
아 장차 득보다 실이 많게 되
었다. 이에 한국인을 데려다
써보니 임금이 싸고 중혼의 걱
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당도 줄 필요 없는 미혼자가
태반이고 지식수준이 썩 높았
다. 이들은 말이 광부이지 대
졸자 투성이에 최저 학력이 고
졸이고, 그 선발 기준이 막장
채광 경력 3년에 역사와 상식
등 시험에 합격하고 집체교육
에 독일어 공부도 기초를 마쳐
야 되었다. 무슨 젊은 지식집
단이 현장실습을 나온 것 같아
독일인은 눈이 둥그레졌다. 자
기들 간에 다툼이나 사건이 일
어나도 자율로 해결하고 치안
행정력이 개입할 말미를 주지

않았다. 게다가 밤이나 휴일이
되면 대학 같은 데 끼어들어
공부하느라 술먹고 여자를 사
귀어 아이를 만드는 일을 할
겨를도 없었다. 한국인 광부가
유학온 고학생 같이 고평가되
는 바람에 호기심이 난 독일
여자들이 접근하기도 했다. 
권영훈은 국내 한 일간신문

의 요청으로 이들 파독광부의
생활상을 알리는 통신기사를
써보낸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오보소동이 일어나 그는 곤욕
을 치렀다. 기사 중에 아랍인
광부들이 중혼을 하여 자녀수
를 늘이고 노니는 양상을 언급
한 부분에서, 아랍인이란 말이
빠지고 한국인 광부가 그러는
것처럼 나가고 말았다. 난데없
는 벼락이었다. 분개한 파독광
부들은 도대체 이‘권영훈이란
놈이 누구냐’며 발끈 뒤집혔
다. 그는 매우 곤혹스럽고 난
처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서
독을 방문하여 서독 정부의 차
관을 얻어 가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
지 못해 난항에 빠졌다. 그때
서독정부가 파독광부의 임금을
저당으로 차관을 빌려주어 대
통령이 가슴을 쓸어내리던 판
이었다. 이러한 광부들을 도매
금으로 매도해 놓은 꼴이니 감
당할 길이 없는데 국내의 유력
일간지는 그 기사에 대해 항의
를 해도 어물거리며 자기 체면
만 생각해선지 사과나 해명기
사를 내주지 않았다. 뒤에 알
고 보니 그 신문사가 당시 정
부의 노동청 당국자와 불화하
여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고자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시킨
것이었다. 
한편 서독에서의 한국인은

파견광부만이 이처럼 고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 간호사
가 또한 천사로 호평되었다.
다소 거센 면이 있는 독일 여
성에 비해 한국 여성은 부드럽
고 섬세하였다. 사무적이고 그
다지 친절하다 할 수 없는 독
알 여성 간호사에 비해 한국
간호사는 맑게 순진하고 헌신
적이었다. 이런 한국 간호사에
게 담당 간호를 받는 것이 독
일인 환자에게는 꿈과 같았다.
당시 한국내에는 3천여 명의
간호사 인력이 남아돈다 하였
다. 그런 상황에서 일류 간호
사들이 선발과정을 거치고 훈
련교육을 이수하여 파견되니
그 외모부터도 꽃다웠다. 그들

또한 여
가 시간
에는 유
학생처
럼 열공
을 하였
다. 이
처럼 간
호사들
도 호평
에 인기
가 치솟
으니 서
독 정부

가 한국인 5천 명의 광부와 2
천 명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선선히 차관을 공여하여 한국
의 몸부림치는 경제개발을 도
왔던 것이다. 
하이델베르그대학에 신설된

남아시아연구소 경제담당연구
원이 된 권영훈은 동대학에서
강의도 하며 빌레펠트대, 뮌헨
대, 스위스의 프리부르그대 등
4 , 5개 대학에도 출강하였다. 그
러면서 여가에 취미로 수채화
로 하이델베르그 대학 캠퍼스
풍경을 담아보기도 하였다. 일
변 그곳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
수하고 지도교수를 사사하여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때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기까
지 그는 도합 6개 대학을 다닌
셈이었다. 처음 1 9 5 6년 2 1세에
그는 영국 런던의 발암앤드투
팅Balham and Tooting 칼리지를
다녔다. 1962년 독일 뮌헨대에
서 경제학 학사가 되고 1 9 6 5년
동대학 대학원에서 다 받아놓

은 박사 학위가 지도교수의 사
고사로 무효가 되었다. 1966년
미국 위스콘신대를 다니고,
1 9 6 7년 조지타운대로 옮겨 다
니다가 1 9 7 1년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그리고
1 9 7 9년 하이델베르그대에서 경
제학박사를 받았던 것이다. 하
이델베르그에서 산 것이 8년이
었다. 1958년에서 1 9 6 5년까지
7년을 뮌헨에서 지낸 것보다
긴 세월이었다. 박사학위도 오
랜 세월이 걸렸지만 일단 취득
하였고 하이델베르그대학연구
소에도 있을만큼 있게 된 그는
다시 그‘역마살’이 동하여 어
디로 움직이고 싶었다. 이때
하이델베르그대연구소에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캘리포니아
버클리 소재 로렌스 버클리 레
버래토리에서 연구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권영훈은
거기에 파견나갈 것을 자원하
였다. 

•조국에의 망명
한국시간으로 1 9 7 9년 1 0월

2 7일 아침, 서독 하이델베르그
에서는 저녁 시간에 권영훈은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어두운 밤의 대서양 상공을 날
며 기내 T V에 특보로 나오는

‘남한 대통령 박정희 피격사
망’소식을 보고 악연하였다.
기내의 독일인ㆍ미국인승객도
다 놀라 뒤숭숭하고 그가 한국
인임을 안 사람들이 이거저것
물어대며, 당신 빨리 한국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재촉도 했다. 

<權五焄>
☯ 바로 고침 : 본연재 기

사 지난 1 4 8호에 나간 5회분
가운데, 11면 하부 3단 첫행의

‘사촌누이 권영희權寧姬’는
‘사촌누이 권경주權京珠’의 잘
못이고, 같은 단 밑에서부터 7
행의‘본국의 외무장관까지’는

‘본국의 상공부장관까지’의 잘
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일리노이대시절

우리가 남대문으로 통칭하는
서울의 숭례문崇禮門은 조선이
개국하고 한양에 정도定都하여
태조 5년, 1396년에 창건한 도
성의 가장 큰 관문이었다. 창
건 이후 개축과 보수를 거치면
서 겨레와 백성의 희비애환이
서린 상징이 된 때문인지 왕조
가 쇠망하고 나라가 공화의 민
국이 된 오늘날에도 국보의 1
호로 지정되어 기림받고 있다. 
1 9 0 7년 아직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의 대한제국 시대
인데도 일본 황태자가 방문하
게 되어, 그가 숭례문으로 머
리를 숙이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하여, 문루 곁의 성곽을 헐어
큰 전차길을 냈다. 그리고 문
루 둘레를 화강암 석축으로 두
르고 양쪽 성곽을 다 헐어내면
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 관
문이 외딴 섬과 같이 차단, 격
리된 모양새가 되었다. 이러한
숭례문의 운명은 사실 기구한
바가 없지 않다. 6ㆍ2 5전란의
참화를 겪으면서 숭례문은 굳
세게 견디어 나왔지만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었고, 1962년
에 정부는 이를 해체 중수하여
복구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

난 2 0 0 8년 2월 1 0일 한 편집증
시민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이 국보 1호가 전소되었다. 그
문루가 전소되는 참화에서 극
적으로 5백년 묵은 현판은 다
소 손상된 채로나마 구해낸 게
천만다행이었다. 텔레비전으로
그 화재의 초기 화면부터가 생
중계되는 가운데 이를 몇 시간
에 걸쳐 지켜보는 전국민의 가
슴이 한가지로 타는 듯했었다. 

이렇게 소진된 잔재를 해체
하면서 복원 방법과 설계를 재
구성하는 데 2년여 시일이 소
요된 뒤, 2010년 2월 문화재청
은 숭례문을 백여년 전 처음
훼손 변형되기 이전의 원형으
로 복구 중건할 계획을 세우고
2 0 1 2년 말에 이를 완공할 목표
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양쪽의
나래와 같은 성곽도 함께 복원
이 되어 제 모습을 거의 되찾
게 되는 획기적 계기를 맞는
것이어서 국민에게 전화위복의
기대감마저 갖게 하는 바였다.
그 결과 지난 2 0 1 2년 3월 8일
에는 거창한 문루의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上梁式을 전통의
례에 따라 진행하면서 마룻대
에 상량문을 쓰는 장면이 일반
에 공개 보도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상량문이‘西紀二
千十二年三月八日復舊上梁서기
이천십이년삼월팔일복구상량’
이었다. 숭례문의 복원중건 상
량문에 연호를 서기로 쓰는 것
이었다. 
이를 보고 아연해하는 식자

가 많았다. 물론 보수 노인층
이지만 그들도 이 나라의 국민
이요 공민으로서 지금 우리 사
회에서 힘이 없을 뿐이지 결코
2등국민이거나 폐물은 아닌 것
이다. 우리가 공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세계 공통의 공기公
紀임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
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
리 고유의 연호는 아니다. 우
리 고유의 연호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확정한 단군기원檀
君紀元이다. 3공화국 시대 서
기를 공용화하였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단기를 폐기한 바가 아

니었다. 공용은 서기를 쓰되
단기는 단기대로 필요할 때 쓰
도록 한 것이다. 
세계에는 각 지역과 문명권

및 나라에 따라 고유의 연호가
있어 이를 공기인 서기와 같이
쓰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유림에서는 공기孔紀를 따로
쓰고 불교계에서는 불기佛紀를
쓰며 우리 권씨의 경우는 시조
의 득성을 기원으로 하는 권기
權紀를 쓰기도 한다. 공용으로
서기를 보편화하여 쓰되 꼭 쓸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별도의
연호를 쓰는 것이며 이는 고유
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
이다. 그런데 국보 1호인 숭례
문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상
징하는 옛 모습대로 복원하면
서 전통 의례로 상량식을 거행
하는 상량문에 하필 서기를 사
용하여 과연 적절하게 어울리
는 일인가. 이것도 무슨 문화
재의 퓨전화는 아닌 것인가.
개탄의 한숨이 나온다. 
민법을 고쳐 동성동본혼을

허용하고 호적법을 없애는 등
으로 우리 고유의 가치와 문화
는 설 토대를 잃게 하는 게 정
부와 사회의 정책이고 욕구이
다. 친족공동체가 파괴 소멸되
고 족보가 사라지며 가족공동
체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가 폐
지되었다. 우리 고유의 가치는
외국이나 세계에 널린 보편가
치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
의 대상이다. 그리하여 인륜과
도덕은 날로 퇴폐해 가는데 국
가에서는 수호해야 할 문화재
의 얼을 변조시킨다. 그러한
한 단면이 숭례문 상량문의 서
기표기일 것이다. 

상량문의 서력기원
權 貞 澤

성균관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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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晶 山
권재대權
載大( 1 7 7 8 -

1 8 5 9 )공
은 복야
공파 판
서 공 계
충재 �齋

충정공忠定
公 휘 벌�의

1 0대손, 평암平庵 충헌공忠憲
公 휘 정침正�의 증손으로 시
조후 3 0세이다. 보첩에 정리되
어 있는 그 일대기는 이러하
다. 

자는 여거汝車 호는 정산晶
山이고 정조 2년, 1778년에 나
서 순조 1 9년, 1819년에 녹용
되어 참봉이 되고 임금이 인견
하여 골상이 비범하다 칭찬하
고 그 증조모에게 의복과 식물
食物을 하사했다. 청산靑山현
감과 예산禮山현감을 거치고
철종 6년, 1855년에 증조 평암
공이 장조莊祖에게 충성한 것
을 정조正祖가 기린 일을 임금
이 앙체仰體하면서 내린 전교
로 가선대부 공조참판工曹參判
에 특수特授되었다. 이후 재차
상소로 장조의 추숭을 청한 일
로 문책되어 호남으로 유배되
었다가 풀려 돌아와 가의대부
嘉義大夫가 되었다. 철종 1 0년,
1 8 5 9년 5월 2 8일에 8 2세로 졸
했으며 묘소는 순흥 안남리 오
양곡에 해좌亥坐이고 참판 유
치명柳致明이행장行狀을 짓고
판서 허전許傳이 비문을 지었
으며 유집遺集이 있다. 

여기에 보면 공의 지기로서
1년차 동년배이던 정재定齋 유

치명이 행장을 짓고 비문은 기
호畿湖의 남인학파로서 퇴계학
파의 정재와 쌍벽을 이루었던
성재性齋 허전( 1 7 9 7 - 1 8 8 6 )이
지은 것으로만 나오는데 성재
의 비문 외에 정재의 문인門人
신암愼庵 이만각李晩慤( 1 8 1 5 -
1 8 7 4 )이 지은 별도의 묘갈명墓
碣銘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2 , 2 0 0여 자의 장문으로 칠척숭
비七尺崇碑가 아니고는 담아
새길 수 없는 분량이다. 거기
에는 공의 생애가 상세하게 묘
사되고 서술되어 있다. 이 묘
갈명은 정산공의 아들 변조참
판 퇴일退逸 권영하權泳夏
( 1 8 1 0 - 1 8 5 5 )가, 정재가 지은 부
친의 행장을 가지고 이만각을
찾아가 청하여 지어 받은 것으
로서, 아마도 허전의 비문보다
먼저 받은 것인데, 너무 길고
거창하여 수용해 세우지 못하
고, 후일 다시 허전에게서 간
략하게 줄인 비문을 음기 수준
으로 지어 받아 실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퇴일공 권영하는 4 1세에 문과
를 하여 옥당에 들고 대사간ㆍ
대사성ㆍ이조참의의요직을 초
고속으로 거쳐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로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오르니 문과급제 7
년차의 일이었으나 이해에 4 6
세로 졸하여 선고의 숭비를 세
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
다. 
이 묘갈명은 이만각의 신암

집愼庵集에 실려 있는 것이 발
견되었다. 덕성여대 학부에서
미술사학을 이수한 학생 이혜
경[사진]씨가 동대학원 문화재
학과에서 한국회화사를 전공하
게 되었다. 이를 2 0 1 0년에 수

료하고 학위논문‘초은艸隱유
상룡柳相龍의 회화연구’를 집
필하는 과정에서 정산공 권재
대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필요
하게 되었다. 그가 연구중인
초은 유상룡의 화첩에 정산공
이 친필로 쓴 서문과 글이 있
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정산
권재대에 관한 기록을 심험하
던 중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
물관의 김형수 전시운영실장에
게 문의하여 신암집에 공의 생
애가 상세히 기술된 묘갈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저문
底文이 난해하여 역해에 힘이
부친 이씨가 우리 권씨문중에
수소문하여 혹시 그 역문이 어
디 있는지 찾다가 필자에게 닿
고, 필자가 그 사정이 긴한지
라 며칠 골몰하여 거친 오역이
나마 해 주게 되었다. 
이혜경씨의 연구주제인 초은

유상룡은 위창葦滄 오세창吳世
昌( 1 8 6 4 - 1 9 5 3 )의‘근역서화징
槿域書畵徵’에 그 간략한 인적
사항이 실려 세상에 전하나,
작품이 현전하지 않고 다른 추
적 자료도 없어, 그 생애와 화
풍의 특징은 물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런데 최근 유상룡 본인의 소장
인이 찍힌 화첩이 발견되어 저
간에 연구, 평가되지 못하고
있던 유상룡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화첩을 중심으로
유상룡의 생애는 물론 화풍의
특징과 미술사적인 의의를 연
구 조명하는 학자에게 거기에
서문과 글을 쓴 권재대공의 생
애와 사적도 매우 중요하게 되
었던 것이다. 이씨의 논문은
2 0 1 2년 1 2월 중에 통과되어
2 0 1 3년 1월에 출간 예정이다. 
신암 이만각의 정산공 묘갈

명에는 그 일생이 아주 잘 기
술되어 있다. 지면 때문에 장
문을 다 싣지 못하고 발췌 소
개하여 독자의 연상에 힘입고
자 한다. 그 서두가 이러하다. 

철종 6년( 1 8 5 5 )에 정재 유공
(유치명, 1777-1861)과정산 권
공이 서로 이어 진정소陳情疏
를 올리며 먼 곳으로 찬배竄配
되기를 꾀하니 군자가 말하기
를‘유공의 진소가 그 화복禍
福이 밝지 못한 터에 권공이
그 바퀴를 뒤쫓아 나서니 유공
에 비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하였다. 앞서 상께서 몸소 경
모궁景慕宮(사도세자와 비 혜
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사당)
에 작헌酌獻하는 예를 행하고
전교傳敎하기를‘권아무를 금
년에 다시 살펴보니 실로 희귀
하다. 정묘正廟(정조)께서 당
일에 녹용錄用하신 마음을 우
러러 받들어 특히 공조참판工
曹參判을 배수拜授한다’하였
다. 이윽고 경연특진관經筵特

進官을 제수하니 공이 인하여
벼슬의 해면을 장소章疏로 청
하며 거기에 백년을 억울하게
인몰되어 있는 대의를 개략하
여 덧붙이자 상께서 온정으로
비답하였다. 기왕에 유공이 장
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를
종묘에 올려 제사할 것을 소청
疏請할 때에 그 말이 너무 곧
고 통절한지라 상께서 특별히
해도海島에 안치安置할 것을
명했다. 공이 이를 듣고 통렬
히 한탄하여‘이 의리가 억울
하게 굴절되어 펴지지 않는 것
이 이미 세 임금의 조정을 지
났거늘 지금 재신宰臣이 상소
한 일로 견책을 당하는데 온
조정이 목을 움츠린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의리를) 붙잡아 지키며 누가
봉함한 상소를 내겠는가’하고
집의 하인을 시켜 던져 올렸
다. 소가 들어가자 삼사三司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가
연합하여 탄핵을 아뢰고 그 자
의로 어지럽히는 근본이 유아
무가 사주한 바라 하여 추고推
考하고 국문鞠問할 것을 기도
하였으나 상께서 윤허하지 않
고 전교하기를‘내 할아버지의
일인즉 잊을 수가 없다’하고
드디어 호남의 임자도荏子島
(전남 신안군 임자면)로 내쳤
다. 대저 여러해 동안 안방에
서 연거燕居하던 몸으로 요사
한 무리가 떼지어 사람을 헐뜯
고 준령과 바다 밖으로 밀쳐내
는 것을 눈을 뜨고 당하면서도
일심으로 죽기를 기하며 추호
도 맞물려 얽힘이 없이 벼락으
로 꺾고 번개로 제압하는 형세
를 당해냈으니 비록 그 유래를
병집秉執하여 갈마들며 이어받
은 바라 할지라도 진실로 글을
읽어 이치를 밝히는 공효로써
선함과 이로움을 가려 취하고
버리는 기틀을 살펴 명쾌히 함
이 있지 않고서야 능히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크도
다. 

당시 철종도 사도세자의 증
손이므로, 정조ㆍ순조ㆍ헌종ㆍ
철종까지 그 자손이 네 임금째
보위에 오른 사도세자를 왕으
로 추존하자는 의논과, 이는
그 부왕 영조의 결의로 된 것
이니 후세라고 뒤집을 수 없다
는 주장이 맞선 셈인데 이것이
정파의 안위와 관계되어 매우
첨예하였다. 이때 영남의 거두
유치명이 통렬한 상소로 사도
세자의 추존을 역설했다가 집
권세력의 거센 탄핵을 받았다.
임금이 심정으로야 한마음이지
만 이에 밀려 유치명을 전라도
무안의 지도智島로 귀양보냈
다. 조정은 그 정도로 안된다
고 소연하였다. 이런 판국에
정산공이 그 증조부 평암공이
사도세자에게 충성한 일 등으
로 임금의 특은과 높은 벼슬을
받자 여당의 심기가 불편해진
터에, 지기 유치명을 지지하여
금기를 매섭게 깨니 조정이 또
발끈했던 것이다. 

설서說書 증직제학 휘 정침
이 경술로 장헌세자를 섬겼는
데 임오년(1762, 윤5월 세자가
폐서인되어 뒤주에 갇혀 아사)
이후 가려막고 자폐自廢하니
공의 증조이다. 조부는 휘 사
면思勉, 아버지는 휘 항도恒度
인데 다 공의 연고로 추증되는
은전을 받았고 전례를 살펴
(공의 증조에게) 직제학의 화
려한 직함을 준 것은 그 곧은
충절로써 특별히 더한 것이었
다. …[중략]…1 8세에 김씨에게
장가들어 신행을 해오기 전에
제릉齊陵(경기 개풍군 상도면
에 있는 조선 태조비 신의왕후
능) 참봉에 제수되었다. 이보
다 앞서 정조가 장차 현륭원지
顯隆園誌(사도세자의 묘소 현
륭원에 관한 설화)를 편제하고
자 설서공(권정침)의 일기를
가져다 읽다가는 그 고통스러
운 절개가 매우 상세함을 알고
궁관宮官에게 글을 써주어‘권
아무가 죽을 때까지 가려막고
나가지 않았으니 그 자손을 찾
아 벼슬을 주어라’하여 이 명
이 있었다. 이윽고 후릉厚陵
(개풍군 흥교면에 있는 정종
내외의 능) 참봉으로 옮기게
되어 명을 받고 숙배하니 상께
서 불러들여 보고는 나이와 읽
은 것을 묻고 친히 논어 첫편
한 권을 내리고 하교하여‘바
로 능 재실에 가져가 읽어라’
하였다. …[중략]…사옹원司饔
院 봉사奉事로 바뀌어 입시하
니 상께서 묻기를‘네가 설서
의 손자이냐’하므로‘증손입
니다’대답하니‘네가 증조의
얼굴을 아느냐’하여‘미처보
지 못하였나이다’하니상께서
처연悽然하여‘대촉代促(한대
가 단명한 것)함이 그와 같았
느냐’하고 곧 전교하기를‘오
늘 네 집 사람의 골상을 보니
또한 귀히 되겠다’하고 그 증
조모가 있느냐 묻고 도신道臣
(관찰사)에게 명하여 의복과
음식을 실려 보내고 해마다 고
기와 미곡을 지급케 하였다.
공은 이른 나이에 임금께 가까
이 입시하여 두렵게 응대하는
것이 민첩하고 의표儀表가 청
수淸秀한 데다 출입이 그림자
처럼 법도에 맞으니 당시 사람
이 모두 눈길을 모아 촉망하였
다. 기미년(1799) 6월에 청산
靑山(충북 옥천군 청산면) 현
감에 제수되었는데 상께서 인
견하고‘네 나이 아직 어린데
능히 잘 다스리겠느냐’하였
다. 부임해서는 공이 관아가
낡아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봉
급을 들여 수선하였으나 낮은
고과考課에 걸려 파직되었다.
경신년(1800) 6월에 상께서 승
하하니 공이 그 은조恩造를 통
념痛念하여 아버지 상을 당한
것 같이 애통하고 인산因山에
나아갔다가 졸곡卒哭을 마치고
바로 귀향해서는‘선왕께서미
신微臣에게는 집안의 부자간처
럼 보아 주시었으니 다만 작록
爵祿으로 은영恩榮을 받은 것

정산 권재대공의 사도세자에 대한 충절
한 대학원생의 묘갈명 발굴로 드러나

짤막하나 짜임이 있는 에세이 9 0여 편이 실렸다

홰나무그늘의 노병
고희에 이른 한 베테랑의 독백

권해조

숱한 환난을 겪으며 오늘의 분단 한국은 유지되고 발전하여
세계에서 처절히 치솟고 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이 현실은 부
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목은 항상 잡혀 있다.
외부로부터 하나가 잡혀 있고 이제 내부로부터 나머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다. 

A 5신판 3 5 2면 값 1 2 , 0 0 0원
도서출판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호흡시키는 공기중의 산소이다. 산소

가 부족하면 인체의 뇌가 먼저 죽는다. 안보가 없으면 나라에서 국

체가 뇌사한다. 국체가 죽으면 국민도 살지 못한다. 



만이 아니라 매양 독서를 하라
권장하시었는데 만약 내가 스
스로 면려勉勵치 못한다면 은
우恩遇를 보답할 길이 없다’
하고 이로부터 두문불출로 이
학理學에 침잠하며 말이 시사
時事에 미치지 않았다. 기사
( 1 8 0 9 )와 무인년( 1 8 1 8 )에 거듭
증조모와 조모 상을 당하여서
는 손수 가례家禮를 발췌해 적
어 일체를 예법에 맞고 허물됨
이 없게 하였다. 상기를 마친
다음에는 일가가 모두 궁협窮
峽한 산속으로 들어가 채소와
땔감을 자급하고 기한飢寒을
참으며 날을 보냈다. 친구가
혹 그 노고를 차탄하면 웃으며
대응하여‘무성한나무는 가히
몸을 가릴 만하고 그윽한 샘물
은 가히 창자를 적실 만하며
서사書史를 읽으며 자적하는
기쁨은 가히 궁고를 잊을 만
하다’하였다. 계미년( 1 8 2 3 )에
옛 가장家庄으로 돌아오고 신
묘년( 1 8 3 1 )에 폐고廢錮(종신
관리 자격 박탈)에서 기용되어
장원서掌苑署별제別提에 제수
되었는데 친우가 빈한을 들어
권유하므로 억지로 직에 나가
서는 공사 외에는 일체 몸을
사리고 자신을 견수하였다. 섣
달에 예산禮山현감을배수하여
이듬해 봄에 임지로 가는 길에
화성華城으로나가는데 지지대
고개가 있자 감동하여 한 절구
絶句를 읊고 관아에 도착해서
는 좌우座右에‘처관여가시민
여자處官如家視民如子(관직에
있기를 집에서와 같이 하고 백
성 보기를 자식 같이 함)’라
써 붙이고는 지경 내의 연로자
를 찾아 쌀과 고기를 주며 잡
역雜役과 원통한 징세를 경감
해 주었다. 견여肩輿(두 사람
이 앞뒤에서 메는 가마)에 술
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 시
를 읊고 노닐며 돌아올 것을
잊고, 남은 녹봉을 궁핍한 자
에게 베푸는 어질음으로 가업
을 세워 경영할 뜻이 없었다.
6월에 또 고과가 최하로 (파직
되었으나) 관고官庫는전에 보
고한 바와 지금 보이는 것에
추호 범한 게 없이 다 정연하
였다. 이에 (혹자가) 김사계金
沙溪(김장생)도 폄척을 당한
바 있다고 하자 공이 웃으며
(자기를 김사계의 고사에 견주
는 것이) 참람되다 하였다. 계
속해서 암행어사의 보고가 올
라가‘시주詩酒를 즐긴 것 외
에 한 가지 한 일이 없고 수몽
睡夢(비몽사몽) 중에 여섯 달
을 허송했다’고 하여 취리就理
(의금부에 나아가 죄를 심문받
음)에 대답하고 곧 석방되니
대부大夫 김유헌金裕憲이서신
으로 위문하여‘3 0년을 궁벽한
산속에 억눌려 지내면서 후회
한 바가 없고 관복과 인수印綬
로 장식한 것이 두 차례이되
종내 시류時流에 빠지지 않았
으니 심한 것은 공의 변하기
어려움이다’하였다. 집에 돌
아와서는‘시주수몽詩酒睡夢’
넉 자를 벽에 써 붙이고 손이

이르고 술이 있으면 문득 끌어
당겨 매우 취하게 마시며‘이
술은 이미 성주聖主의 은서恩
恕를 거친 것이다’하였다. 수
정壽靜 유정문柳鼎文 공이 이
에‘내가 요허了虛(마치도록
허송함)로 공의 호를 삼고자
하는데 가하겠는가’하였다.
매양 친붕을 맞거나 족친이 모
이면 암석과 샘물 사이에서 술
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는 것으
로 낙을 삼고 여가가 나면 논
밭의 농부나 마을 노인과 더불
어 지팡이와 나막신으로 소요
逍遙하며 높은 정취와 빼어난
운율로 읊어 초연히 티끌세상
밖으로 날았다. 기유년( 1 8 4 9 )
에 상(철종)께서 처음 즉위하
니 공이‘늙은 신하가 죽지 아
니하여 눈으로 다섯 성인(임
금)이 갈마들어 대를 이어 장
헌세자의 혈맥이 들어와 대통
을 잇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
니 실로 국가의 가이 없는 복
이다’하였다. 경술년( 1 8 5 0 )에
사자嗣子 영하泳夏가 과거에
급제하자 상께서 하교하기를

‘옛날 설서가 조가朝家를 섬긴
것은 잊을 수 없는 바다’하고
특히 정언正言을 제수하였다.
이때 공은 선례에 따라 통정대
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가 되고 을묘년( 1 8 5 5 )에 가선
대부로 승서되었는데 마침 공
이 항쟁하는 소를 올리고 나라
를 떠나게 되니 그 나이 7 8세
에 병으로 마비된 것이 오래여
서 모름지기 사람이 들어 부축
해야 하였다. 여러 사람이 필
경 먼 길을 감당하지 못할 것
이라 하였으나 공은 느긋하게
나아가서는 유공(유치명)의 귀
양살이집이 있는 곳(전남 신안
군 지도)을 경유하게 되었다.
공이 말하기를‘충정공忠定公
( 1 0대조 충재 권벌, 평북 삭주
에 유배)과 이문원공李文元公
(회재 이언적, 평북 강계에 유
배)이 지척에서 서로 보지 아
니하시었으니 이 의리를 가히
법받아야 옳다’하였다. 섬(임
자도)에 들어가서는 혹자가 그
곳 경물이 가히 볼만하다고 하
니 공이 말하기를‘내가 병으
로 피폐하여 귀가 폐하고 죄로
폐고되어 시詩 또한 폐하여 다
만 눈 하나가 폐하지 않고 남
았는데 어찌 무익한 경관에 시
력을 허비하여 책을 보는 일을
방해하리오’하였다. 11월에
놓아 보내라는 명이 내리니 공
이 눈물을 흘리며‘대의가 펴
지기 전에 갑자기 패연沛然한
은전이 내려 살아서 해문海門
을 나가게 되니 내 이게 다행
인지를 모르겠다’하였다. 병
진년(1856) 6월 서용敍用되어
가의대부에 올랐고 기미년
(1859) 5월에 가족이 반찬 마
련에 마음쓰니 공이‘내일이
경모궁 기신인데 내가 아직 신
식神識(정신과 식별)이 흐리지
않았거늘 어찌 차마 고기를 먹
으리오’하고 이로부터 하루를
침엄�淹히 잠겨 있다가 평암
유집平庵遺集(증조부 평암 권

정침의 문집)을 가져다 보며
김노봉金蘆峯(김정金 �政,
1 6 7 0 ~ 1 7 3 7 )의 묘갈명을 정히
베껴 쓰라 하였다. 전에 거기
에 붓을 대 점획을 더하며 교
정해 놓은 때문이었다. 다음날
묘시(아침 7 ~ 9시)에 고종告終
하니 이달 2 5일이고 향년 8 2세
였다. 

이상에서 비교적 소상히 그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정산공은
그 증조 평암공의 장헌세자에
대한 충절로 말미암은 특은으
로 기용되었으나 시의時宜에
영합되지 못하고 집권층의 제
척除斥에 따른 불이익으로 모
처럼 외직에 서임되어 나가도
전최殿最의 고과에서 번번이
도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생애의 공이 또한 서화에
도 조예가 깊어 지음知音으로

교유했음이 틀림없는 초은 유
상룡 같은 인물의 화첩에 서문
을 쓰고 평론을 하였다는 것은
새롭게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
혜경씨의 논문이 나오고 유상
룡의 화첩에 실린 공의 서와
글의 원문을 얻게 되면 속보로
소개하고자 하거니와, 자못 기
대가 된다. 

<權五焄> 

권오현(60, 삼
성전자 부회
장)은 2012년
1 1월 1 6일 미
국의 경제전문
월간지‘포천’

이 뽑은‘올해의 기업인’5 0인
가운데 상위권 5위에 선정되었
다. 포천은‘주로 반도체 분야
에서 일해온 권부회장은 올해
6월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에 올
랐으며, 그가 반도체부문을 관
장할 때 삼성전자는 인텔에 이
어 세계 2위의 업체로 올라섰
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포
천은 올해의 기업인 5 0인에 한
국인을 뽑지 않았고, 2010년에
당시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이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3 9위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의 기업
인 1위에는 세계최대 전자상거
래업체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
조스가 선정되었다. 2위는 애
플의 팀 쿡, 3위에는 컴캐스트
의 브라이언 로버츠와 N B C유
니버설의 스티브 버크가 공동
선정되고 4위에는 이베이의 존
도나호가 올랐다. 이와 함께
독자 투표로 뽑은 올해의 기업
인에는 워런 버핏 벅셔 허서웨
이 회장이 2 0 1 1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권오갑 (현대
오일뱅크 사
장)씨는 2 0 1 2
년 1 1월 2 6일
입사 전의 예
비사원 4 0명을

미리 초청하여 상견례와 회식
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1978
년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3 0여년 만에 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예비사원들에게‘전공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과장까지이고 이
후는 사람이 관건이다. 혼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만
큼 조직내에서 팀플레이를 하
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어
떤 부서에 있든 인문학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는 이색적 조
언을 하였다. 그는 또 이들 신
입사원의 부모와 함께 이틀 일
정으로 울산 현대중공업과 대
산 현대오일뱅크 공장을 둘러
보는 팸투어도 할 것이라 한
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ㆍ6 0 )
씨는 한국경제신문 2 0 1 2년 1 2

월 1일자‘주
말에디션’에
특별회견 기사
로 확대 보도
되었다. 안동권
씨 부정공파

경북 의성 문중 출신으로 1 9 5 3
년에 의성군 옥산면의 농가에
서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난 그
는 차남이라 농토를 물려받을
일도 없고‘공부를 해서 먹고
살거나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
수 밖에 없다’는 주변 사람들
의 말에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오늘에 이른 역정을 피력했다.
대구중학을 마칠 때 집안에서
대구상고에 가라 하였으나 주
산을 못해 경기고를 택해 서울
로 유학하여 입주 가정교사로
고학했다. 고교과정을 단축하
려고 월반하려다 병이 나 한
해 쉬는 바람에 벌로 4년을 다
녔다. 서울대 법대를 가려다
댐ㆍ도로ㆍ교량 건걸 등 웅장
한 스케일에 혹하여 토목공학
과에 들어갔다. 졸업후에는 마
땅한 진로를 찾다가 서울대 행
정대학원에 가 행시를 하고 평
택의 세무서에 가 잠시만에 건
설부로 발령받았다. 입지산업
과ㆍ하수도과ㆍ주택정책과ㆍ총
무과장 등을 거쳐 도시건축심
의관ㆍ국토정책국장ㆍ주택국장
ㆍ정책호보관리실장이 되고 도
로공사 사장으로 나갔다가 국
토해양부 제1차관을 거쳐 장관
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는 사이
두 차례 퇴직 경험이 있고 미
국 시라큐스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기도 하였다. 4대강살
리기 사업에 그는 최대의 심혈
을 기울였다. 현재 4대강을 찾
은 국내외인 방문객이 1천3백
만을 넘었고‘올해는 태풍ㆍ홍
수ㆍ가뭄의 예방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그는 평가했다. ‘4
대강 공사과정에서 운도 따라
주었다. 처음 모래를 준설할
때 비가 적게 와 공사에 문제
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폭우가
내려 자동 안전 테스트를 해
주었다. 4대강에서는 홍수피해
가 소멸되고 올해에는 가뭄의
영향도 검증되었다. 낙동강의
칠곡보는 암반에 보를 설치해
바위가 파열되지 않는 한 안전
에 문제가 없다.’그의 4대강
에 대한 애착은 매주말에 이를
찾아나설만큼강하다 하였다. 
권철현權哲賢 (전 주일대사ㆍ
세종재단 이사장)씨는 과거 주
일대사 시절 일본이 반출해갔
던 조선왕실의궤儀軌 등 도서
문화재 1 2 0 5책을 반환받은 공

로로 2 0 1 2년 1 2
월 3일 정부에
서 주는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그는
일본의 한국강

제병합 100년이 되는 지난
2 0 1 0년 일본의 당시 간 나오토
총리를 설득해 과거사를 반성
하는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도
록 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조치의 하나로 조선왕
실의궤 등 도서의 반환 약속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들 도서
는 2 0 1 1년 1 2월 약속된 1 2 0 5책
모두가 반환되었다. 1947년 부
산 출신으로 복야공파 생원공
계 마산 진전문중의 시조후 3 6
세인 그는 연세대 정외과 동행
정대학원졸, 일본 쓰쿠바대 도
시사회학 박사로 동아대 교수
를 거쳐 정계에 들어와 부산
사상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재
선하며 한일의원연맹에서도 활
약한 바 있었다. 
권오용權五勇 ( S K그룹 P R어드

바이저ㆍ사장)
씨는 2 0 1 2년 1 2
월 초 청주의
한국교원대에
서 1 3 0여 초중
등교장 임용대

상자들에게 한 기업인 강의에
서‘히말라야 8천m 이상 1 4좌
완등국, 250㎞ 사하라사막 최
다 완주국이 한국’이라는 화두
로 주목을 끌었다. 전경련ㆍ금
호그룹ㆍSK 등에서 3 0여년 기
업대변인 역할을 해온 그는 최
근‘홍보의 달인’에서‘경제
명강사’로 변신했다. 고교생과
대학생, 교사와 군ㆍ경찰간부,
주요 기업의 홍보담당 실무자
들이 그 강연 대상이다. 그는
2 0세기 후반 한국을 성공으로
이끈 시스템은 시장경제와 민
주주의라며‘같은 역량으로 세
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의
사례는, 공산주의와 통제경제
가 한국인의 뛰어난 역량을 사
장시킨 시스템이다. 올림픽 5
강의 위업도 한류도 시장경제
와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말한
다. 1955년 경북 영주 출신인
그는 서울사대부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영국 C B I ,
독일 BDI 및 일본 경단련經團
連 등에 파견근무했으며 2 0 0 5
년 매일경제신문‘올해의 광고
인’대상을 받고 2 0 0 9년 한국
P R협회‘올해의 P R인’에 선정
되었다. ‘한국병, 진단과 처방’
등의 저서가 있다. 

1 12 0 1 3년 1월 1일 화요일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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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용장구中庸章句 (承前)
20-01. 哀公問政애공문정. 
애공哀公이 정치에 대해 물

었다.
哀公애공, 魯君노군, 名蔣명

장. 
애공은 노魯나라의 군주君主

이고, 이름은장蔣이다.

20-02. 子曰자왈 : “文ㆍ武
之政문ㆍ무지정, 布在方策포
재방책. 其人存기인존, 則其政
擧즉기정거; 其人亡 기인망,
則其政息즉기정식. 
공자가 말했다. “문왕과 무

왕이 실행한 정치는 목판木版
과 죽간竹簡에 새겨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인물과 견줄
사람이 있으면 정치다운 정치
가 일어날 것이고, 이만한 이
가 없으면 정치다운 정치는 사
라지게 됩니다.
方방, 版也판야. 策책, 簡也간

야. 息식, 猶滅也유멸야. 有是君유
시군, 有是臣유시신, 則有是政矣즉
유시정의. 
방方은 목판木版이다. 책策은

죽간竹簡이다. 식息은 소멸한다는
뜻과 같다. 이런 임금이 있고 이
런 신하가 있으면, 이런 정치가
있는 것이다.
주 :•목판木板 : 나무에 글이

나 그림 따위를 세긴 인쇄용 판
版. •죽간竹簡 : 중국에서 종이
가 발명되기 전에 글자를 기록하
던 대나무 조각. 또는 대나무 조
각을 가죽끈으로 묶어 만든 책.

20-03. 人道敏政인도민정,
地道敏樹지도민수. 夫政也者
부정야자, 蒲盧也포로야. 
사람의 도는 정치에서 빠르

게 나타나고, 땅의 도는 나무
에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무릇
정치라는 것은 빠르게 자라는
부들이나 갈대 같은 것입니다.
夫부, 音扶음부. •敏민, 速也속

야. 蒲盧포로, 沈括以爲蒲葦是也심
괄이위포위시야. 以人立政이인입
정, 猶以地種樹유이지종수, 其成速
矣기성속의, 而蒲葦又易生之物이
포위우이생지물, 其成尤速也기성
우속야. 言人存政擧언인존정거, 其
易如此기이여차. 
부夫는 음이 부扶이다. •민敏

은 빠르다는 뜻이다. 포로蒲蘆는
심괄沈括이 포위蒲葦(갈대)라고
한 게 이것이다.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마치 땅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그 성장이 빠르
며, 갈대는 또 쉽게 자라는 것이
니 그 성장이 더욱 빠르다. 이런
사람과 견줄만한 이가 있으면 정
치다운 정치를 일으키는 데 그 쉬
운 정도가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
다. 
주 : •부들 : 부들과(향포과

香蒲科)의 다년생 풀로 샛노란 꽃

가루는 포황蒲黃이라 하여 지혈제
로 쓰고, 잎은 자리를 매는 데 쓴
다. •갈대 : 포아풀과에 딸린 여
러해살이풀로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었으며, 뿌리는 노근蘆根
이라 하여 약제로 쓴다. 어린 것
을‘가5⃞’, 성장한 것을‘노蘆’,
성숙한 것을‘위葦’라 한다. •심

괄沈括( 1 0 3 1∼1095) : 중국 북송
北宋 때 절강浙江 전당錢塘(지금
의 절강성 항주杭州) 사람으로 자
는 존중存中이고, 호는 몽계옹夢
溪翁이며, 심주沈周의 아들이다.
처음에 부친의 힘으로 술양주부�
陽主簿, 영국현령寧國縣令이 되어
수리 사업을 펴고 황무지를 개간
하는 등 위민정책을 폈다. 인종仁
宗 가우嘉祐 8년( 1 0 6 3 )에 진사에
합격하여 양주사리참군揚州司理參
軍ㆍ소문각교감昭文閣校勘을지냈
다. 신종神宗 희녕熙寧 초 사천감
司天監에 임명되어 혼의渾儀ㆍ경
표景表ㆍ오호부루五壺浮漏 등의
의기儀器를 개발했으며, ‘봉원력
奉元曆’을 편찬했다. 희녕熙寧 연
간에는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에 참
여하였다. 희녕 8년 요遼에 사신
으로 갔다가 돌아와 사행중에 본
산천의 형세와 인정人情 및 풍속
을 담은‘사거란도초使契丹圖�’
를 지었다. 이후 한림학사翰林學
士와 권삼사사權三司使를 지냈으
며, 선주宣州 지사로 재직할 때는
탄핵을 받았다. 뒤에 연주延州 지
사로 있을 때 서하西夏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를 더욱 강화하였
다. 만년에는 윤주潤州(강소성 진
강鎭江)의 몽계원夢溪園에 은거하
며 저술로 보냈다. 천문ㆍ지리ㆍ
화학ㆍ생물ㆍ율력律曆ㆍ음악ㆍ의
약醫藥ㆍ전제典制 등 다방면에 능
통하였으며, 저서에‘몽계필담夢
溪筆談’·‘소심양방蘇沈良方’·

‘장흥집長興集’등이있다.

20-04. 故爲政在人 고위정재
인, 取人以身취인이신, 脩身
以道수신이도, 脩道以仁수도
이인.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등용할 때는 몸소 해야 하고,
몸을 닦을 때는 도道로써 하
며, 도를 닦을 때는 인仁으로
써 해야 합니다.
此承上文人道敏政而言也차승상

문인도민정이언야. 爲政在人위정
재인, 家語作가어작“爲政在於得
人위정재어득인”, 語意尤備어의우
비. 人인, 謂賢臣위현신. 身신, 指
君身지군신. 道者도자, 天下之達道
천하지달도. 仁者인자, 天地生物之
心천지생물지심, 而人得以生者이
인득이생자, 所謂소위“元者善之
長원자선지장”也야. 言人君爲政在
於得人언인군위정재어득인, 而取
人之則又在脩身이취인지즉우재수
신. 能仁其身능인기신, 則有君有臣
즉유군유신, 而政無不擧矣이정무
불거의. 
이것은 앞글의‘사람의 도는 정

치에서 빠르게 나타난다’는 말에

이은 것이다. 위정재인爲政在人은
‘공자가어孔子家語’에‘위정재어
득인爲政在於得人 :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말의 뜻이 더욱
갖추어진 것이다. 인人은 현명한
신하를 말한다. 신身은 군주 자신
을 가리킨다. 도道란 천하의 도에
두루 통하는 것이다. 인仁이란 천
지가 만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사
람이 얻어서 탄생한 것이니, ‘주
역’의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서 이른바‘원元이란 좋은 일 가
운데 가장 으뜸이다’한 것이다.
임금이 정치를 하는 것은 어떤 사
람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며,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또 자
신의 수양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이다. 능히
자기 자신을 어질게 할 수 있다
면,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게 되
어 정치가 잘 행해지지 않음이 없
는 것이다. 
주 : •공자가어孔子家語 :

공자의 언행과 문인門人과의 문답
ㆍ논의論議를 적은 책이다. ‘한서
漢書’예문지藝文志에 2 7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서는 오래 전
에 없어졌으며, 현존 1 0권은 위魏
나라 왕숙王肅이 수집해 위조한
것이라 한다. ‘논어論語’·‘좌전
左傳’·‘국어國語’·‘순자荀子’·

‘대대례大戴禮’·‘예기禮記’·‘설
원說苑’등에서 고대의 혼인ㆍ상
제喪祭ㆍ교체郊�(천자가 천지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ㆍ묘조廟祖
(종묘에 모신 선대의 조상)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정현鄭
玄의 예설禮說과 다른 것을 뽑아
수록하였다. 이는 공자의 권위를
빌어 정학鄭學을 공격하려는 의도
에서였다. 왕숙은‘성증론聖證論’
에서 정현과 다른 설을 제기하면
서 그 논거로 자기의 위작僞作인

‘공자가어’를 이용하였다. 다만
‘공자가어’에는 잃어버린 고서의
면모를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
는데,  문왕問王 (또는 문옥問玉)
에서는‘제론齊論’의 유문을 엿볼
수 있으며, 왕언해王言解로는

‘대대례기大戴禮記’를 교정할 수
있다. 청淸나라 사람 손지조孫志
祖의‘가어소증家語疏證’이 참고
가 된다.
원주 : •능인기신能仁其身 :

‘인仁’이 방원본�元本에는‘수
脩’로 되어 있다. 

20-05. 仁者인자, 人也인야,
親親爲大친친위대. 義者의자,
宜也의야, 尊賢爲大존현위대.
親親之殺친친지쇄, 尊賢之等
존현지등, 禮所生也예소생야. 
인仁이란 사람이니, 친해야

할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일을
중요히 여깁니다. 의義란 마땅
히 해야 하는 것이니, 어진 사
람을 존경하는 일을 중히 여깁
니다. 친해야 할 사람을 친하
게 대하는 데 차등을 두는 것
과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데

등급을 매기는 데서 예禮가 생
기는 것입니다. 
殺쇄, 去聲거성. •人인, 指人身

而言지인신이언. 具此生理구차생
리, 自然便有惻�慈愛之意자연변
유측달자애지의, 深體味之可見심
체미지가견. 宜者의자, 分別事理분
별사리, 各有所宜也각유소의야. 禮
예, 則節文斯二者而已즉절문사이
자이이. 
쇄殺는 거성이다. •인人은 사

람의 신체를 가리켜 말했다. 이러
한 삶의 이치가 갖추어지면 문득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겨 슬퍼하거
나 자애로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
니, 깊이 체득하여 맛보면 알 수
있다. 의宜는 사물의 이치를 분별
하여 각기 마땅한 바가 있게 하는
것이다. 예禮는 곧 이 두 가지 인
仁과 의義의 예절에 관한 규칙일
뿐이다.

20-06. 在下位不獲乎上 재하
위불획호상, 民不可得而治矣
민불가득이치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

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
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鄭氏曰정씨왈 : “此句在下차구

재하, 誤重在此오중재차.”
정씨鄭氏(정현鄭玄)가 말하였

다. “이 구절은 아래에도 있는데,
오류로 여기에 중복되어 있다.”

20-07. 故君子不可以不脩身
고군자불가이불수신; 思脩身
사수신, 不可以不事親 불가이
불사친; 思事親사사친, 不可
以不知人불가이부지인; 思知
人사지인, 不可以不知天 불가
이부지천.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 없고, 몸 닦을 것을
생각하면 어버이를 섬기지 않
을 수 없고, 어버이 섬길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을 알려고 생각하
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 없습
니다.
爲政在人위정재인, 取人以身취

인이신, 故不可以不脩身고불가이
불수신. 脩身以道수신이도, 脩道以
仁수도이인, 故思脩身고사수신, 不
可以不事親불가이불사친. 欲盡親
親之仁욕진친친지인, 必由尊賢之
義필유존현지의, 故又當知人고우
당지인. 親親之殺친친지쇄, 尊賢之
等존현지등, 皆天理也개천리야, 故
又當知天고우당지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

려 있고, 사람을 등용할 때는 자
기가 몸소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닦지 않을 수 없다. 몸을 닦을 때
는 도道로써 해야 하고, 도를 닦
을 때는 인仁으로써 해야 하기 때
문에 몸을 닦을 것을 생각하면 어
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친
해야 할 사람을 친하게 하는 인仁
을 다하려면 반드시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의義로부터 비롯하기 때
문에 또한 당연히 사람을 알아야
한다.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하는
데 차등을 두는 것과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데 등급을 매기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이므로 또한 하
늘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20-08. 天下之達道五 천하지
달도오, 所以行之者三 소이행
지자삼. 曰君臣也왈군신야, 父
子也부자야, 夫婦也부부야, 昆

弟也곤제야, 朋友之交也 붕우
지교야, 五者天下之達道也 오
자천하지달도야. 知ㆍ仁ㆍ勇
三者지ㆍ인ㆍ용삼자, 天下之
達德也천하지달덕야. 所以行
之者一也소이행지자일야. 
천하에 통하는 도道가 다섯

가지 있고, 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
과 아내 사이, 형과 아우 사이,
벗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천하에 통하는
도道입니다. 지知(슬기)ㆍ인仁
(어짊)ㆍ용勇(용기) 이 세 가
지는 천하에 통하는 덕德입니
다. 행하는 방법은 한가지입니
다. 
知지, 去聲거성. •達道者달도

자, 天下古今所共由之路천하고금
소공유지로, 卽書所謂五典즉서소
위오전, 孟子所謂맹자소위“父子
有親부자유친, 君臣有義군신유의,
夫婦有別부부유별, 長幼有序장유
유서, 朋友有信붕우유신”是也시야.
知지, 所以知此也소이지차야. 仁
인, 所以體此也소이체차야. 勇용,
所以强此也소이강차야. 謂之達德
者위지달덕자, 天下古今所同得之
理也천하고금소동득지리야. 一일,
則誠而已矣즉성이이의. 達道雖人
所共由달도수인소공유, 然無是三
德연무시삼덕, 則無以行之즉무이
행지. 達德雖人所同得달덕수인소
동득, 然一有不誠연일유불성, 則人
欲間之즉인욕간지, 而德非其德矣
이덕비기덕의. 程子曰정자왈 :
“所謂誠者소위성자, 止是誠實此三
者지시성실차삼자. 三者之外삼자
지외, 更別無誠갱별무성.”
지知는 거성去聲이다. •달도達

道란 천하에서 옛부터 지금까지
함께 통하는 길이니, 즉‘서경’의
우서虞書 순전舜典에서 이른바
‘오전五典(오륜五倫)’이라는 것이
요, 맹자가 이른바“부모와 자식
사이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
과 신하 사이는 의리가 있어야 하
고,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
이다. 지知는 이런 것을 아는 것
이다. 인仁은 이런 것을 몸소 실
행하는 것이다. 용勇은 이런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달덕達德
은 천하에서 예부터 함께 얻은 이
치이다. 일一은 곧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달도達道는 비록 사람이
함께 통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덕이 없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달덕達德은 비록 사람이 함께 얻
은 것이나 한 가지라도 성실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그 사이에 작용하여 덕다운 덕이
아니게 된다. 정자程子가 말하였
다. “이른바 성誠이란 것은 오직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다. 이 세 가지 밖에 또 다른 성
은 없다.”
주 : •달도達道의 다른 뜻 :

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 ②
도에 통달함.

20-09. 或生而知之혹생이지
지, 或學而知之혹학이지지, 或
困而知之혹곤이지지, 及其知之급
기지지, 一也일야. 或安而行之혹
안이행지, 或利而行之 혹이이
행지, 或勉强而行之 혹면강이

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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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 及其成功급기성공, 一也
일야.”
간혹 태어나면서 이를 알기

도 하고, 혹은 배워서 알며, 혹
은 힘들여 어렵게 알게 되지
만, 그 알기에 이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간혹 편안하여 이
를 행하고, 혹은 이로우므로
이를 행하며, 혹은 억지로 힘
써 행하는데, 그 공을 이루기
에 달하는 것은 한가지입니
다.”
强강, 上聲상성. •知之者之所

知지지자지소지, 行之者之所行행
지자지소행, 謂達道也위달도야.
以其分而言이기분이언, 則所以知
者知也즉소이지자지야, 所以行者
仁也소이행자인야, 所以至於知之
소이지어지지 •成功而一者勇也
성공이일자용야. 以其等而言이기
등이언, 則生知즉생지 •安行者知
也안행자지야, 學知학지 •利行者
仁也이행자인야, 困知곤지 •勉行
者勇也면행자용야. 蓋人性雖無不
善개인성수무불선, 而氣稟有不同
者이기품유부동자, 故聞道有蚤莫
고문도유조모, 行道有難易행도유
난이, 然能自强不息연능자강불식,
則其至一也즉기지일야. 呂氏曰여
씨왈 : “所入之塗雖異소입지도수
이, 而所至之域則同이소지지역즉
동, 此所以爲中庸차소이위중용.
若乃企生知약내기생지 •安行之
資爲不可幾及안행지자위불가기급,
輕困知경곤지 •勉行謂不能有成
면행위불능유성, 此道之所以不明
不行也차도지소이불명불행야.”
강强은 상성上聲이다. •이것을

안다는 것의 아는 것과 이것을 행
한다는 것의 행하는 것은 도가 통
함을 말한다. 이를구분하자면, 안
다는 것은 지知요, 행하는 것은
인仁이요, 아는 것과 공을 이룸에
도달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용勇
이다. 이를 차별하여 말하면 태어
나면서 아는 것과 편안하게 행하
는 것은 지知요, 배워서 아는 것
과 이롭다 하여 행하는 것은 인仁
이요, 힘들여 어렵게 아는 것과
힘써서 행하는 것은 용勇이다. 대
개 사람의 본성은 비록 착하지 않
음이 없으나 기품氣稟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 관한 말을 들어
도 이해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으며, 도를 실행하는 데
도 어렵게 행하는 자가 있고 쉽게
행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다
면 도를 통함에 달하는 것은 한가
지이다. 여씨呂氏가말하였다. “들
어가는 길은 비록 다르지만 도달
하는 경지가 같은 것, 이것이 중
용이다. 만약 태어나면서 아는 것
과 편안히 행하는 자질을 기대하
지만 이에 미칠 수 없다고 여기거
나, 힘들여 어렵게 아는 것과 일
부러 노력하며 행하는 것을 가볍
게 여겨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도는 밝아지지 않으
며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 : •여씨呂氏 : 여대림呂大

臨이다. •여대림呂大臨 ( 1 0 4 0∼
1092) : 중국 북송 서울 남전藍田
사람으로 자는 여숙與叔이고, 여
대균呂大鈞( 1 0 3 1∼1 0 8 2 )ㆍ여대방
呂大防( 1 0 2 7∼1 0 9 7 )ㆍ여대충呂大
忠(여대방의 형)의 아우이다. 처
음에 장재張載에게 배워 관학關學
의 전파와 발전에 공헌하였다. 일
찍이 장재를 위하여 횡거선생행장
橫渠先生行狀을 지었다. 장재가
죽자 이정二程의 낙학洛學에 귀의

하였기 때문에 사량좌謝良佐( 1 0 5 0
∼1 1 0 3 )ㆍ유작游酢( 1 0 5 3∼1 1 2 3 )ㆍ
양시楊時( 1 0 5 3∼1 1 3 5 )와 함께 정
문程門의 4선생으로 불린다. 육경
六經에 능통하였고, ‘예기禮記’에
더욱 정통하였다. 조상의 음덕으
로 벼슬에 나갔으나 나중에 진사
에 급제하였다. 철종哲宗 원우元
祐 때 태학박사太學博士가 되었다
가 비서秘書로 옮겨 정자正字를
살폈다. 범조우范祖禹가 그의 학
문을 좋아하여 강관講官으로 천거
하였으나 임용되기 전에 죽었다.
저서로‘옥계집玉溪集’·‘고고
도考古圖’·‘예기해禮記解’·

‘대학중용해大學中庸解’·‘극기
명克己銘’·‘정문답문程門答問’
등이 있다.

20-10. 子曰자왈 : “好學近
乎知호학근호지, 力行近乎仁
역행근호인, 知恥近乎勇 지치
근호용. 
공자가 말하였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지知에 가깝고,
노력하여 실행하는 것은 인仁
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勇에 가깝습니다.
‘子曰자왈’二字이자, 衍文연문.
好호ㆍ近乎知之知근호지지지, •
去聲병거성. •此言未及乎達德而
求以入德之事차언미급호달덕이구
이입덕지사. 通上文三知爲知통상
문삼지위지, 三行爲仁삼행위인,
則此三近者즉차삼근자, 勇之次也
용지차야. 呂氏曰여씨왈 : “愚者
自是而不求우자자시이불구, 自私
者徇人欲而忘反자사자순인욕이망
반, 懦者甘爲人下而不辭나자감위
인하이불사. 故好學非知고호학비
지, 然足以破愚연족이파우; 力行
非仁역행비인, 然足以忘私연족이
망사; 知恥非勇지치비용, 然足以
起懦연족이기나.”

‘자왈’이란 두 글자는 연문衍文
이다. 호好와 근호지近乎知의 지
知는 나란히 거성이다. •이것은
아직 덕이 통하는 데 미치지 못하
여 덕으로 들어가는 일을 구하는
바에 대한 말이다. 앞글의 세 가
지 지知(생지生知ㆍ학지學知ㆍ곤
지困知)는 지(지혜)가 되고, 세
가지의 행行(안행安行ㆍ이행利行
ㆍ면행勉行)은 인仁이 되는 것을
통해 보면, 이 세 가지에 가깝다
는 것은 용勇의 다음이다. 여씨呂
氏가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구하지 않
고, 자신을 사사롭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따르면서 되돌리기
를 잊고, 나약한 사람은 남의 밑
에 있는 것을 달게 여기면서 사양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
는 것이 지知(지혜)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
고, 노력하며 실행하는 것이 인仁
은 아니라도 충분히 사사로움을
잊을 수 있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勇은 아니라도 충분히 나
약함을 일으킬 수 있다.”
주 : 자사자순인욕이망반自私

者徇人欲而忘反: ‘반反’이‘사서
대전’에는‘반返’으로 되어 있다.
& # 8 7 2 9 ;연문衍文 : 필사나 판각
板刻이나 조판할 때 잘못하여 글
속에 들어간 쓸데없는 글자이다.

20-11. 知斯三者지사삼자,
則知所以脩身즉지소이수신;
知所以脩身 지소이수신, 則知
所以治人즉지소이치인; 知所
以治人지소이치인, 則知所以

治天下國家矣 즉지소이치천하
국가의.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수양할 방법을 알 것이요, 자
기가 수양할 법을 알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 것이요, 남
을 다스리는 법을 알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법도 알게 됩
니다. 
斯三者사삼자, 指三近而言지삼

근이언. 人者인자, 對己之稱대기
지칭. 天下國家천하국가, 則盡乎
人矣즉진호인의. 言此以結上文脩
身之意언차이결상문수신지의, 起
下文九經之端也기하문구경지단야. 
이 세 가지란 세 가지에 가까움

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인人은
자기와 상대되는 사람이다. 천하
와 국가는 사람을 다 포함한 것이
다. 이를 말하여 앞글의 수신脩身
의 뜻을 결론짓고, 아래 글에 나
오는 구경九經(아홉 가지의 떳떳
한 법)의 실마리를 일으킨 것이
다. 

20-12. 凡爲天下國家有九經
범위천하국가유구경, 曰왈 :
脩身也수신야, 尊賢也존현야,
親親也친친야, 敬大臣也경대
신야, 體반⃞臣也체군신야, 子庶
民也자서민야, 來百工也내백
공야, 柔遠人也유원인야, 懷
諸侯也회제후야.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

는데 아홉 가지의 떳떳한 법이
있으니, 스스로 수양하는 것,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 친
한 사람을 친하게 하는 것, 대
신大臣을 공경하는 것, 여러
신하의 처지를 내 몸같이 보살
피는 것, 백성을 자식처럼 사
랑하는 것, 온갖 공장이가 모
여들게 하는 것, 먼 지방 사람
을 온유溫柔하게 대하는 것,
제후諸侯를 감싸안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經경, 常也상야. 體체, 謂設以身

處其地而察其心也위설이신처기지
이찰기심야. 子자, 如父母之愛其
子也여부모지애기자야. 柔遠人유
원인, 所謂無忘賓旅者也소위무망
빈려자야. 此列九經之目也차열구
경지목야. 呂氏曰여씨왈 : “天下
國家之本在身천하국가지본재신,
故脩身爲九經之本고수신위구경지
본. 然必親師取友연필친사취우,
然後脩身之道進연후수신지도진,
故尊賢次之고존현차지. 道之所進
도지소진, 莫先其家막선기가, 故
親親次之고친친차지. 由家以及朝
廷유가이급조정, 故敬大臣고경대
신ㆍ體반⃞臣次之체군신차지. 由朝
廷以及其國유조정이급기국, 故子
庶民고자서민ㆍ來百工次之내백공
차지. 由其國以及天下유기국이급
천하, 故柔遠人고유원인ㆍ懷諸侯
次之회제후차지. 此九經之序也차
구경지서야.”視반⃞臣猶吾四體시군
신유오사체, 視百姓猶吾子시백성
유오자, 此視臣視民之別也차시신
시민지별야. 
경經은 상常(항상 떳떳한 법)이

다. 체體는 스스로 어떤 지경에
처한 것을 가설하여 그 마음을 살
피는 것이다. 자子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다.
먼 지방에 있는 자를 따뜻하고 부
드럽게 대하는 것은‘맹자’의 고
자하告子下편에서 이른바“손과
나그네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구경九經의 조목을 나열한
것이다. 여씨(여대림)가말하였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은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스스
로 수양하는 것이 구경의 근본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스승을 가까
이 하고 벗을 사귄 다음에야 수신
의 도가 진전되기 때문에 어진 사
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도가 진전되는 것도 그 집안일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친한 사람
을 친하게 대하는 것이 그 다음이
다. 집안일에서 비롯되어 조정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신大臣을
존경하는 것과 여러 신하를 보살
피는 것은 그 다음이다. 조정에서
비롯되어 나라 전체에 미치기 때
문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과 온갖 공장이가 모여들게 하
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 나라에
서 비롯되어 천하에 미치기 때문
에 먼 지방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
는 것과 제후가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것이 구경의
순서이다. 여러 신하 보기를 나의
사지四肢와 같이 하고, 백성 보기
를 나의 자식 같이 해야 하는데,
이는 신하를 보는 것과 백성을 보
는 것의 구별이다.”

20-13. 脩身則道立 수신즉도
립, 尊賢則不惑 존현즉불혹,
親親則諸父昆弟不怨 친친즉제
부곤제불원, 敬大臣則不眩 경
대신즉불현, 體반⃞臣則士之報
禮重체군신즉사지보례중, 子
庶民則百姓勤 자서민즉백성근,
來百工則財用足 내백공즉재용
족, 柔遠人則四方歸之 유원인
즉사방귀지, 懷諸侯則天下畏
之회제후즉천하외지. 
자신을 수양하면 도가 확립

될 것이요, 어진 사람을 존경
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요,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하면 여러
백숙부와 부모와 형제가 원망
하지 않을 것이요, 대신을 공
경하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요,
여러 신하를 내 몸 같이 보살
피면 관리가 보답하는 예는 두
터울 것이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이 부지런할 것
이요, 온갖 공장이가 모이도록
하면 재물이 풍족하게 될 것이
요, 먼 지방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면 사방에서 사람이 귀의
할 것이요, 제후를 품안에 끌
어들이면 천하가 두려워할 것
입니다.
此言九經之效也차언구경지효야.

道立도립, 謂道成於己而可爲民表
위도성어기이가위민표, 所謂소위
“皇建其有極황건기유극”是也시야.
不惑불혹, 謂不疑於理위불의어리.
不眩불현, 謂不迷於事위불미어사.
敬大臣경대신, 則信任專즉신임전,
而小臣不得以間之이소신부득이간
지, 故臨事而不眩也고임사이불현
야. 來百工내백공, 則通功易事즉
통공이사, 農末相資농말상자, 故
財用足고재용족. 柔遠人유원인,
則天下之旅皆悅而願出於其塗즉천
하지여개열이원출어기도, 故四方
歸고사방귀. 懷諸侯회제후, 則德
之所施者博즉덕지소시자박, 而威
之所制者廣矣이위지소제자광의,
故曰고왈“天下畏之천하외지”. 
이것은 구경의 효험에 대해 말

한 것이다. 도의 확립은 도가 자
기에게 완성되어 백성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말하니, ‘서경’의

홍범洪範에서 이른바‘천자가 지
극한 최선의 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불혹不惑이란 이
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현不眩은 일에 미혹되지 않음을
말한다. 대신大臣을 공경하면 신
임을 독차지하여 지위가 낮은 신
하가 비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에
임하더라도 현혹되지 않는다. 온
갖 기술자가 모여들도록 하면 그
들의 공功을 통하여 일이 쉬워지
고 농업과 상공업이 서로 도와주
기 때문에 재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다. 먼 지방에 있는 자를 따뜻
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천하의 나
그네가 모두 기뻐하며 그 길로 나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귀의할 것이다. 제후를 품으로 끌
어들이면 덕이 베풀어지는 곳은
넓어지고, 위엄이 제어되는 곳이
넓어지기 때문에 천하가 두려워할
것이라 하였다. 
원주 : 소위황건기유극시야所

謂皇建其有極是也 : ‘황皇’은 원
래 빠진 글자이나 감본監本과 오
각본吳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
다. 

20-14. 齊明盛服재명성복,
非禮不動비례부동, 所以脩身
也소이수신야; 去讒遠色거참
원색, 賤貨而貴德천화이귀덕,
所以勸賢也 소이권현야; 尊其
位존기위, 重其祿중기록, 同
其好惡동기호오, 所以勸親親
也소이권친친야; 官盛任使관
성임사, 所以勸大臣也소이권대
신야; 忠信重祿충신중록, 所
以勸士也소이권사야; 時使薄
斂시사박렴, 所以勸百姓也 소
이권백성야; 日省月試일성월
시, 旣稟稱事희름칭사, 所以
勸百工也소이권백공야; 送往
迎來송왕영래, 嘉善而矜不能
가선이긍불능, 所以柔遠人也
소이유원인야; 繼絶世계절세,
擧廢國거폐국, 治亂持危치란지
위, 朝聘以時조빙이시, 厚往
而薄來후왕이박래, 所以懷諸
侯也소이회제후야. 
깨끗이 재계齋戒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예가 아니면 움
직이지 않는 것이 자기를 수양
하는 방법이요; 참소를 없애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물을 천하
게 여기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이 어진 사람을 격려하는 방
법이요; 그 지위를 높이고 녹
을 많이 주며, 좋거나 싫은 사
람을 같이 대하는 것이 친한
사람을 친하게 대하며 격려하
는 법이요; 관속官屬을 많이
두어 마음대로 일을 맡기고 명
령권을 행하는 것은 대신을 격
려하는 법이요; 충성을 신뢰하
고 녹을 많이 주는 것은 관리
(사士)를 격려하는 법이요; 때
에 맞춰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백성을 타일
러 힘쓰게 하는 법이요; 날마
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며 일
의 성적에 따라 녹을 주는 것
은 온갖 공장이를 격려하는 법
이요; 가는 사람 기쁘게 보내
고 오는 자 기쁘게 맞으며, 잘
하는 자를 가상히 여기고 잘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1 5면으로 계속



2 0 1 2년 1 0월 2 8일 1 1시 반경
경기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산
1 1 2번지 옛 창화사동昌和寺洞
에 있는 세칭‘고려벽화묘高麗
壁畵墓’의 안동권씨 추밀공파
시조후 1 4세 찬성사 길창부원
군 창화공昌和公 휘 준準의 묘
소에서 세사가 봉행되었다. 이
곳은 현재 장단군의 군사분계

선 이남이 파주시에 편입되고
장단군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
에 행정지명으로 파주시 진동
면 서곡리가 되고 있다. 또한
민통선내의 군사보호지역이다. 
이날은 일요일이고, 전일 비

가 많이 내려 민통선내의 인가
나 우천을 막을 시설이 없는
묘역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염

려되었으
나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 걱정

이 기우에 불과하였다. 이에
종회장 권병선權炳善씨가 향사
에 들어가기 앞서 인사말을 하
며‘선조께서 배려하신 은덕’
이라는 덕담과 함께 원근에서
참제한 후손들께 감사를 표했
다. 
1 2시가 가까워지며 집사자가

분정되고 제물이 상석에 진설
되었다. 집례와 좌우집사가 먼
저 관세⇍洗 재배를 하고 취위
就位하면서 헌관 이하가 서립
序立함에 따라 홀기笏記가 낭
독되고 거기에 맞춰 행례가 이
루어졌다. 
4 0여명 제관이 참제하였고

그 분정된 주요 집사자는 다음
과 같았다. 

•초헌관 : 권혁동權赫東
•아헌관 : 권오근權五根
•종헌관 : 권보길權普吉
•축관 : 권혁봉權赫鳳
•집례 : 권영부權寧夫

<權貞澤 제공>

2 0 1 2년 1 1월 2 2일, 음력 1 0월
9일 정일 1 1시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 5 6번지 사근절
묘소에서 시조후 1 5세 정간공
靖簡公 휘 희僖( 1 3 1 9 - 1 4 0 5 )의
세사가 봉행되었다. 정간공은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휘 보
溥의 손자, 충정공忠靖公 휘
고皐의 3남으로 그 다섯 아들
이 모두 현달하니 장남은 공경
공恭景公 화和, 차남은 도승통

都僧統
남공南
公 이기
二己, 3
남은 평
후공平
厚公 충
衷, 4남
은 문충
공文忠
公 양촌
陽村 근
近, 5남

은 제학공 매헌梅軒 우遇이다.
또한 세칭 안동권씨의 사시四
始가 정간공의 조자손 4대에서
나왔다. ‘기로사지시耆老社之
始’가 정간공이 조선조 최초의
기로소에 수좌首座로 오른 것
이고, ‘문형지시文衡之始’가
공의 4남 양촌이 조선조 최초
의 대제학에 오른 것을 말하
며, ‘호당지시湖堂之始’가 공
의 손자 일재一齋 채採가 조선
조 최초의 독서당에 수위로 들
어간 것을 지칭하며, ‘족보지
시族譜之始’가 공의 증손 익평
공翼平公 남擥이 동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成化譜를 편제한
것을 말하는 게 이것이다. 
이러한 사시의 뜻을 되새겨

서인지 이날 방손으로서 정간
공의 향사에 참제한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정택權貞澤씨가아
헌관으로 분정되어 작헌을 하
였다. 향사에 원근에서 참예한
후손 제관은 7 0여 명이고 묘하
성산재星山齋에서 종중 유사의
숙의로 집사자가 분정되었다.
초헌관은 종회장 권영위權寧偉
씨가, 종헌관은 매헌공종회장
권혁진權赫鎭씨가 연례의 윤번
에 따라 분정되었다. 그 분방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영위
•아헌관 : 권정택
•종헌관 : 권혁진
•집례 : 권영진權寧珍
•대축 : 권공범權公範
•사례司禮 : 권태영權泰永
•진설 : 권용주權容周
•봉향 : 권혁순權赫淳
•봉로 : 권순성權純成
•봉작 : 권혁철權赫喆
•전작奠爵 : 권순균權純均
집례가 분방기를 호창하고

초헌관 이하가 묘소로 올라가
진설을 점검하고 나자 창홀唱
笏에 따라 행례가 시작되었다.
강신례降神禮ㆍ참신參神ㆍ초
헌례와 독축에 이어 아헌례ㆍ
종헌례ㆍ유식侑食ㆍ사신례辭
神禮를 행하여 예필을 고하고
이어 분축焚祝과 철찬을 함으
로써 제례를 마쳤다. 
그리고 묘정에서 간략한 회

의가 열려 권영위 종회장이 인
사말이 있고 저간의 경과가 보
고되었다. 

<사진ㆍ글 權炳逸> 

2 0 1 2년 1 1월 2 2일, 음력 1 0월
9일 목요일 오전 1 1시, 경기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사곡寺
谷에서 추밀공파 판서공계 시
조후 1 7세 예조참의공 휘 선繕
이하의 묘역에서 향사가 봉행
되고 당일 오후에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기곡基谷 묘역
에서 예의공의 5대손 인동부사
仁同府使공 휘 인認 이하의 세
사가 속행되었다. 제관들은 여
주에서 행사를 마치고 점심 음
복을 한 뒤 남양주로 이동하여
일몰 전에 양쪽의 세사를 모두
마쳤다. 전에는 남양주의 세사
가 여주의 세사 익일이었는데

원지에
서 후손
들이 모
이기 쉽
지 않고
또한 교
통편이
발달하
여 이동
이 신속
해진 관
계로 양
소의 당
일행사
가 가능

해진 것이었
다. 
예조참의공

휘 선은 조선
조 들어 권씨
로서 최초 문
과급제를 한
인물로 태종 2
년, 1492년의
식년문과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다. 예조좌랑과 사간원
헌납獻納 등을 거쳐 연안延安
도호부사로 나가고, 세종 1 4년
에는 우사간으로서 왕족 서얼
의 등과登科를 막고자 직간을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의금
부에 하옥되기도 하였으나 뒤
에 서용되어 예조참의에 이르
렀다. 향수는 7 2세였다. 그 묘
소가 원래 여주군 능서면 왕대
리에 있었는데 예종 1년, 1496
년에 세종의 영릉이 지금의 서
울 강남구 내곡동에서 이곳으
로 옮겨옴에 따라 백석리로 사
패지를 받아 이장하면서 계하

에 세장지를
이루었다. 그
런데 일대의
임야가 국유
지로 되어 있
어 근년에 3

만여 평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
다. 
예의공의 장자 현령공 정精,

그 장자 사용공 율慄, 그 차남
으로서 종사宗嗣가 되는 전라
수사全羅水使 팽년彭年, 그 장
남 영산靈山군수 세현世賢의 5
대가 여기에 계장繼葬되고, 두
대를 건너 영산공의 장증손 2 4
세 휘 집중執中에서부터 3 6세
종손 혁상赫常공에 이르기까지
역대 종손이 이 종산에 소장되
어 있다. 예의공의 후손은 종
손계가 근기近畿에 세거하고,
지차로서 예의공의 7대손인 2 4
세 통정대부 처중處中이 교동
喬桐으로 옮겨 복거하면서 김
포 지역으로 번연하였다. 다음
예의공의 6대손 2 3세 부장部將
탁�이 황해도 송화松禾에 낙
향하면서 일대에 지손일파가
퍼져 살게 되었다. 그 다음 예
의공의 증손 2 0세 관찰사 추錘
공 계통이 전주의 우곡禹谷을
거쳐 익산의 팔봉에 세거하고,
예의공의 차남 1 8세 참군參軍
공 이현以賢이 익산의 금마에
낙향하여 그 후손이 팔봉의 임
상동 일대에 세거하며 번연하
게 되었다. 
이날 여주 백석리의 향사에

는 안양에 거주하는 종손 권순
팔權純八씨 일가와 교동에서
종회장 권혁우權赫愚씨 일행,
김포문중에서 종회 총무 권오
철權五哲씨와 후손 일행, 그리
고 전북 익산 문중에서 그곳
종회장 권임하權林夏씨 일행이
참석하여 최존위 예의공 묘전
에서 합사合祀로 봉행하였다.

그 주요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
다. 
•초헌 : 권순팔權純八(종

손)
•아헌 : 권임하權林夏(익산

문중)
•종헌 : 권영세權寧世(김포

문중)
•축 : 권두로權斗老(익산문

중)
•집례 : 권혁우權赫愚(종회

장)
•진설 : 권오철權五哲(총

무)
남양주의 묘산은 보첩에 양

주 진건眞乾의 기곡基谷으로
표기되던 곳이다. 지금은 남양
주시 진건읍 용정리 기곡이다.
예의공의 5대종손 2 2세 인동부
사 인認이 여기에 택조를 복지
하고 그 3남 옥천沃川군수 술
述이 계장되었다. 그리고 이
옥천공의 독자 통정대부 처중
處中이 교동으로 이거하여 예
의공의 최대 지파를 이루었다.
옥천공의 계하에는 그 8대손
3 1세 상정尙貞이 오랜 격세 후
에 계장되었는데 독립운동가
죽치竹稚 권애라權愛羅열사의
증조부이다. 상정공의 선후대
는 모두 교동에 묘소가 있는데
공이 유독 이곳에 계장되어 그
8 , 9대조의 유택을 수호코자 하
였다. 그 상정공의 묘소에는 5
대손 권병기權柄基씨 등이 별
도의 제물을 마련하여 세사를
올리고 있었다. 
이날 남양주 인동부사공 묘

사의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권영세權寧世
•아헌 : 권병기權柄基
•종헌 : 권오필權五弼
•축 : 권오필
•집례 : 권혁우權赫愚
•진설 : 권오철權五哲

<사진ㆍ글 權五焄> 

1 4 第149號 陰曆 壬辰年 1 1月 2 0日 丁卯

여주 능서면 백석리 예의공 세사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 묘사도 겸행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영가부원군 정간공 향사
장단 진동면 서곡리의 창화공 향사

▲양주 용정리 인동부사공 묘소의 향사

▲ 여주 백석리의 예의공 묘정에서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 정간공 묘소의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 창화공 묘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2 0 1 2년 1 0월 2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 6 2 - 1
번지 소재 행주서원杏洲書院의
기공사紀功祠에서주벽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하 배향 6위의
추계향사가 봉행되었다. 이 서
원은 순조純祖가 사액賜額할
당시 사우祠宇의 명칭이‘공적
을 기려 새기는 사당’이라는

뜻의 기공사이고
서원 이름도‘행
주幸州’가 아닌
‘행주杏洲’여서
‘은행(또는 살구)
나무의 섬’을 뜻
한다. 아마 이것
이 행주의 원 지
명이었을 것이다.
충장공의 행주산
성 사당은 이 기
공사가 본래의 것

이고, 현재 3월 1 4일에 대첩제
를 올리는 산성 중턱의‘충장
사忠莊祠’는 폐허된 이 서원의
존재를 몰랐거나 또는 도외시
하고 3공화국 때 콘크리트 건
물로 세운 것이다. 따라서 충
장공의 춘추 원향院享은 이 기
공사에서 올리는 것이 전례에
맞기 때문에 몇 해 전부터 고

양시에서 이를 복원
하여 관내 유림으로
하여금 춘추 세이사
歲二事를 거행케 하

고 있다. 
이날 분방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강홍강姜弘岡(행주서
원장)
아헌 : 송영주宋英珠(경기도

의원) 
종헌 : 김충신金忠信(전 고

양시유도회장)ㆍ선양웅宣良雄
ㆍ변영석邊榮錫ㆍ이은한李殷
漢ㆍ정의종丁義鐘ㆍ김백호金
白虎(행주서원부원장)
감제監祭 : 이충구李忠九(충

장사제전위원장)
대축 : 이세원李世遠
집례 : 김광주金光柱
집례해설 : 한영애韓英愛
상례相禮 : 선운영宣橒永

<權貞澤 제공> 

2 0 1 1년 1 1월 1 1일 1 1시 경
기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삼정
동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
계 시조후 2 2세 지신공知申公
휘 희憘(1547-1624) 이하 4위
의 세사가 봉행되었다. 지신공
의 지신은 지신사知申事, 즉
도승지를 이칭함이고, 이하 4
위는, 지신공과 그 장자 동지
중추 익중益中, 장손 증대사헌
대유大有, 장증손 현감 덕연德
衍의 4대 계장 묘소이다. 민통
선 너머인 이 지역에 인가와
재사가 없는데 전일부터 내리
던 비가 당일에도 계속되어 4 0
여 후손 제관이 우비로서 운신
이 불편하였다. 최존위 지신공
묘정에 준비해 간 천막을 치고
가까스로 행사를 치렀다. 지신
공께 먼저 제사하고, 다음 계
하 3위는 천막 이동이 어려워
그 자리에서 차례로 지방紙榜
을 써 모시고 행사하였다. 
지신공위에는 초헌에 권경택

權敬澤, 아헌권태영權泰榮, 종
헌 권성옥權聖玉, 축관 권희철

權熙哲이 집사하였다. 동지중
추공위에는 초헌 권정택權貞
澤, 아헌 권봉택權鳳澤, 종헌
권용택權龍澤, 축관 권희철이,
대사헌공위에는 초헌 권정안權
貞顔, 아헌 권이심權& # 2 4 4 1 3 ;
深, 종헌 권희태權熙兌, 축관
권정택이, 현감공위에는 초헌
권효택權孝澤, 아헌권희철, 종
헌 권태균權泰均, 축 권정택이
분정되어 행사하였다. 
지신공은 정헌공파에서 화산

부원군계 남강공南岡公상常의
3남으로 호가 남악南嶽이어서
남악공으로도 호칭한다. 22세
에 진사를 하고 3 8세에 별시문
과를 하여 예문관에 들었으나
행직은 도승지에 그쳤다. 그러
나 임란에 왕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원종공신 1등에 책훈되고
대사간, 황해ㆍ충청감사와 한
성부 좌윤을 역임했으며 자헌
대부로 기로사耆老社에 들었
다. 사후 대광보국숭로대부 우
의정에 추증되었다. 

<權貞澤 제공>

2 0 1 2년 1 1월 2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덕정동 산4 0번지, 안동
권씨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
후 2 4세 동창위 휘 대항大恒의
종중 덕정종친회의 관곡재사寬
谷齋舍에서는 동창위의 외조
현감공 한양漢陽 조서趙瑞 내
외위와 동창위의 차남 동지중
추공 덕찬德纘 이하 2 0위의 세
사가 거행되었다. 
동창위와 선조의 1 1녀 정화

옹주貞和翁主 전주이씨全州李
氏의 세사는 추석이 정일로 되
어 있어 이미 금년 행사가 지

나갔고, 이번에 받드는 것은
그 외조와 후대의 세사였다. 
원래 동창위의 외조 현감공

조서는 후사가 없이 무남독녀
를 두고 있었는데 그 딸이 동
창위의 부공 동지중추공 익중
益中에게 출가해와 두 아들 증
대사헌 대유大有와 동창위 대
항을 낳았다. 
그런데 장남 대유가 조부 남

악공의 사손嗣孫이므로 외손봉
사外孫奉祀를 맡길 수 없어 차
남인 동창위에게 친정에서 상
속한 덕정동 일대의 전장田庄

과 별업別業
을 물려주고
외조부 내외
의 제향을
받들게 함에
따라 그 봉
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창위 권

대항( 1 6 1 0 -
1 6 6 9 )공은
정헌공파의
화산부원군
계 남강공
휘 상常의 3
남 남악공南
嶽公 지중추
부사 증우의
정 휘 희憘
의 손자이다.

인조 1 1년에 2 1세로 정화옹주
를 상尙하여 동창위가 되고 4
년 뒤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으
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자의대
부資議大夫로 승질되어 두 차
례 금군禁軍을 지휘하며 오위
도총부 부총관副摠管에 이르렀
다. 
덕정종중에서는 이태 전 이

묘역의 성역화를 착수하여 묘
소 봉분 뒤쪽으로 곡장曲墻을
두르며 묘정墓庭의 구신도비
곁에 역문비譯文碑를 세우고,
묘도에 신신도비와 비각을 세
움과 함께 묘하에 관곡재사를
신건하여 묘역의 위상과 경관
을 일신하였다. 
이날 제관으로 모인 5 0여 후

손은 1 0시 반 경 동창위 묘소
로 올라가 전을 베풀고 외조
조공 내외와 후대의 세사를 공
의 재사에서 올리게 됨을 고유
하고 내려와 재사의 정당正堂
에서 행사를 하였다. 
선외조 조공 내외위에 권성

옥權聖玉 종회장이 초헌관이
되어 작헌하면서 시작된 열위
의 세향행례는 정오를 지나며
이어졌다. 

<사진ㆍ글 權炳逸> 

1 52 0 1 3년 1월 1일 화요일 제149호

양주시 덕정의 동창위 이하 세사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지신공 이하 4위 세사
행주서원 기공사紀功祠추향

▲ 행주서원 기공사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성역화된 동창위 묘역

▲관곡재사에서 세사가 거행되고 있다

▲ 지신공 묘정에서 세사를 올리고 있다

것은 먼 곳에 있는 자를 따뜻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법이요;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망해가
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혼
란한 정국을 바로잡고, 위급한
처지를 구제하며, 천자에게 알
현하러 올 때는 적당한 시기를
맞추고, 돌아갈 때는 하사품을
두텁게 해주면서 올 때는 진상
품을 가볍게 바치게 하는 것이
제후를 품으로 끌어들이는 법
입니다. 
齊재, 側皆反측개반. 去거, 上聲

상성. 遠원ㆍ好호ㆍ惡오ㆍ斂렴, �
去聲병거성. 旣희, 許氣反허기반.
稟름, 彼錦피금ㆍ力錦二反역금이
반. 稱칭, 去聲거성. 朝조, 音潮음
조. •此言九經之事也차언구경지
사야. 官盛任使관성임사, 謂官屬衆
盛위관속중성, 足任使令也족임사
령야, 蓋大臣不當親細事개대신부
당친세사, 故所以優之者如此고소
이우지자여차. 忠信重祿충신중록,
謂待之誠而養之厚위대지성이양지
후, 蓋以身體之개이신체지, 而知其
所賴乎上者如此也이지기소뢰호상
자여차야. 旣희, 讀曰�독왈희. �
稟희름, 稍食也초식야. 稱事칭사,
如周禮┨人職여주례고인직, 曰왈

“考其弓弩고기궁노, 以上下其食이
상하기식”是也시야. 往則爲之授節
以送之왕즉위지수절이송지, 來則
�其委積以迎之내즉풍기위자이영
지. 朝조, 謂諸侯見於天子위제후현
어천자. 聘빙, 謂諸侯使大夫來獻위
제후사대부래헌. 王制왕제 : “比
年一小聘비년일소빙, 三年一大聘
삼년일대빙, 五年一朝오년일조.”
厚往薄來후왕박래, 謂燕賜厚而納
貢薄위연사후이납공박. 
재齊는 측側과 개皆의 반절음反

切音이다. 거去는 거성이다. 원遠
ㆍ호好ㆍ오惡ㆍ렴斂은 모두 거성
이다. 희旣는 허許와 기氣의 반절
음이다. 름稟은 피彼와 금錦ㆍ력
力과 금錦 두 종류의 반절음이다.
칭稱은 거성이다. 조朝는 음이 조
潮이다. •이것은 구경에 관한 일
을 말한 것이다. 관성임사官盛任
使는 관에 소속된 사람을 많이 두
어 마음대로 일을 맡기고 명령권
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대신이 몸소 조그마한 일을 처리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대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 충신
중록忠信重祿은 대우를 정성스럽
게 하고 녹을 후하게 내리는 것을
말하며, 대개 스스로 직접 내 몸
을 살피듯이 살펴봄으로써 그가
윗사람에게 의지하는 바가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 3면에서 계속



2 0 1 2년 1 1월 3일 경기도 남
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 2 - 1
번지 묘골 선영에서, 단종조의
생육신生六臣충숙공忠肅公 권
절權節(시조후 18세, 1422-
1494) 묘역(충수공의 선비先�
문화유씨文化柳氏, 충숙공과
배위 파평윤씨坡平尹氏, 충숙
공의 차자 자균自均과 배 하동
정씨河東鄭氏)의 전면 개봉축
改封築과, 충숙공의 장자 자평
自平, 충숙공의 4세손 여경餘
慶, 5세손 급�及, 7세손 영굇ㆍ
우퇴, 8세손 두기斗紀 등 6위
의 분영을 충숙공 묘소 곁으로
옮겨 역시 개봉축 중신重新하
는 역사를 마치고 그 첫 세사
歲事를 받들었다. 그 감개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로써 우
리 안동권씨 집의공ㆍ충숙공종
중은 백년의 가슴 아프고 낯을
들 수 없던 한을 다소 완화하
고 열선조께 속죄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처음 충숙공 묘소를

봉심한 것은 1 3 , 4년 전 1 9 9 0년
대 말이었다. 그때 참혹한 폐
총廢塚과 같이 된 묘소들에 너
무 큰 충격을 받았다. 봉분은
퇴락하고 풀 한 포기 없는 마
사토가 시뻘겋게 드러나 있었
다. 비석은 풍화되어 판독되는
글자가 드물고 석물은 부스러
지고 깨어졌으며 어떤 묘소는
도굴된 채 큰 비석이 넘어져
있었다. 또 능선의 한 묘소는
등산로로 밟혀 납작하게 다져
진 채 반들거리는 길바닥이었
다. 어떤 유사자손이 종산을
팔아치우고 떠나 선영을 이렇
게 폐허로 방치하고 종적을 감
출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자
손들 또한 선산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수호치 않을 수가 있
을까. 
산하 마을에 사는 8순의 노

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즉,
노인이 젊어 시집와 보니 당시
에도 충숙공 묘역이 지금처럼
풀 한 포기 없는 벌거숭이였다
하였다. 일제시인 1 9 3 0년대에
이미 그러하였다니 이 묘산이
방치된 것이 백년인 셈이었다.
등기를 추적해 보니 이 묘산
1 0여만 평이 1 9 6 0년대에‘권중
면權重冕’의 명의에서 원인미
상으로 학교법인‘신흥학원’으
로 이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3 0여년 전 1 9 6 0년대까지도 이
선영산의 소유권은 권씨 후손
에게 있었던 것이다. 
경위를 어디에 물어 알 길도

없거니와 추적해 알아낸들 이
제 와서 무슨 이로움이 있을
것인가. 그보다 이렇듯 종사가
파탄에 이른 것은 후손의 구심

체인 종중이 부재했던 때문으
로 판단하고 늦게나마 이를 서
둘러 구성하기로 하였다. 몇몇
유지 후손이 모여 숙의한 결과
절차를 밟아 2 0 0 1년 2월 8일에
서울의 도봉구 모처에 모여 산
고 끝에 안동권씨집의공종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권영상權寧相
씨를 선임하고 필자가 총무를
맡았다. 
이후 우리 집의공종회는 충

숙공종회를 겸하면서 윗대인
정헌공종중의 한 지파종으로서
분담의무를 이행하고 향사에
참여하였으며, 충숙공 묘역의
경기도문화재로의지정 신청을
서둘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
다. 충숙공 묘역의 문화재 지
정은 비교적 잘 진척이 되는
듯하였으나 그 토지에 소유권
이 없다 하여 지주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었다. 한편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민통선
안에 있는 집의공 묘소의 정헌
공 묘하로의 이장은 뜻한대로
단행되었다. 그러면서 원근에
산거하는 후손종원 찾기 운동
을 벌이고 유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 그 거주지를 찾아다
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충숙공

묘역의 개봉축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지주인 신흥학원 측에
서 이 묘역에 대한 일체의 개
사초를 금하고 봉쇄하기 때문
에 후손으로서 속수무책이었
다. 산하에 사는 지주측의 지
킴이가 예의주시하며 어떤 묘
소에 표석을 세우거나 무슨 손
질을 가해도 사단을 냈다. 그
러면서 거기에 학원의 대학에
서 대학원을 세울 예정이니 묘
소를 모두 이장할 것을 요구히
였다. 그러나 예사로운 선대의
묘소가 아니고, 6백년 된 충숙
공의 묘소로 말하면 생육신으
로서 시호를 받고 충신정려가
하사된 선현인만큼 국가적으로
도 문화재로서 그 묘역을 이장
하거나 훼손치 말고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종
중에서는 이에 대응키 위해
2 0 0 8년 충숙공묘역개사초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오중權五
中씨를 그 위원장으로 선임해
이를 돌파케 했다. 그리고 1년
정도 기간에 사업계획을 세워
석물 등을 준비하여 이듬해
2 0 0 9년 가을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신흥학원측은 그 시공
을 물리적으로 막으며, 통로를
폐쇄하고 철조망을 쳤다. 또
지주측에서 나온 인력이 시공
장비에 올라타 장악하여 시동
조차 못하게 하였다. 
이에 공사를 못하게 된 종중

은 부득이 사법당국에 호소키
로 하여‘분묘기지권’에 의거

‘사초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 접수시켰다. 법리상 이
는 삼척동자도 가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사안이었다. 그런
데 통상 한두 달 안에 가부를
결정하는 관행의 가처분신청이
반년을 끈 끝에‘분묘기지권은
인정되나 묘역과 산림의 경계
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각결
정되었다. 소가 웃을 논리 같
았으나 법원의 명령이었다. 그
러자 이번에는 종중 자체의 의
논이 양분되었다. 다름아닌 회
장단 일각에서 개봉축 사초를
반대하고 나서며 학원측 요구
대로 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각처를 다니며 이장
할 묘산을 물색하였다. 그 일
각은‘막강한 학원재단의 법무
팀을 이길 수 있느냐. 계란으
로 바위치기의 어리석은 짓’이
라 성언하면서 일부 종원의 판
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는 고
유의 분묘기지권을 스스로 포
기하자는 소리이니 식자가 실
색을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중지란 속에서 개

사초추진위원회에서는 이듬해
인 2 0 1 0년 여름 서울고법에 항
고하여‘사초방해금지가처분신
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번
에도 무슨 영문인지 심리는 지
연되어 반년을 끈 끝에‘가처
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
기하지 않았다’는 단서로 항고
는 기각되었다. 일종의 절차법
트집이었다. 너무 뻔한 사실에
이리저리 핑계를 찾아 기각 사
유를 대는 것처럼 보였으나 법
원의 명령이었다. 이제 본안소
송으로 해결해야 하였다. 그런
데 이장을 주장하는 종회장이
본안소송을 반대하니 또 속수
무책이었다. 학원측과 이장파
는 그보란 듯 의기가 양양하고
추진위측은 암담한 가운데 전
전긍긍이었다. 그러면서 적과
통하는 내부의 적처럼 무서운
게 없음을 통감하였다. 
지루하고도 긴 1년의 대치상

태가 지난 2 0 1 1년 여름, 종중
창립 이래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하는 일이 발생
하면서 각축 끝에 제3의 인물
권오성權五成씨가 신임 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이때 필자는
몇 해 전 총무직에서 물러나
명목상의 부회장직에 있었는데
그도 내놓고 함께 물러났다. 
신임 회장은 즉시 의정부 법

원에‘분묘개사초방해금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심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주심 판사가 직접 충숙공묘역
의 현지확인 출장을 나와 둘러
보고 그 퇴락한 선현 분묘의
개사초가 긴급한 상황임을 인
식했다. 판사는 양측을 불러
조정회의를 열었다. 종중은 법
원의 조정안을 십분 수용하고
학원측도 선선히 응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종결이 이루어졌
다. 법원의 조정판결은 2 0 1 2년

6월 1 8일자로 내려왔다. 그 골
자는 다음과 같았다. 
① 대학측은 충숙공묘역의

개사초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석물 설치 포함) .
② 충숙공 묘역 좌측에 새로

운 묘역을 조성하고 6기의 분
묘 이장에 쌍방이 동의한다(신
도비 설치 포함) .
종중은 9월에 공사를 시작하

여 한 달 가까운 작업으로 개
봉축과 이장 중신의 큰 역사를
완료하였다. 개봉축을 완료한
충숙공 이하 열위의 묘소는 괄
목할만큼 웅장하게 변모되었
다. 이로써 충숙공종중은 덕송
리 묘산의 수십기 선대 묘소를
다 찾아 원래의 자리에 보전수
호하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했
지만 타지역으로 유랑 이장되
는 화는 면하게 되었다. 분묘
형태가 유지되었던 현선조만을
집합묘역으로 조성하여 격을
갖춘 면모로 중신함에 있어.

실전된 여타 선대의 분묘에 대
해서는 미안함을 금치 못하지
만 이는 현상황에서 불가항력
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그 직
계 본손들이 나타나 추후라도
선후책을 세워야 할 몫이기도
하다. 
목하 종중은 묘역하 마을의

공원녹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충숙공의 충신정려 중건을
2 0 1 2년 내에 완공코자 진력하
고 있다. 이를 완공하면 정려
를 포함한 충숙공묘역의 문화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같은 연혁이 망라
정리된 충숙공실기가 편찬되어
야 하고 충숙공의 생육신 위상
이 재정립되는 학술적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후손의 화합
과 구심점 확립을 위한 파보
발간의 큰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할일이 많으면 그만큼
전망도 밝은 것이다. 

양촌 문충공文忠公(추밀공파
시조후 1 6세 근近)의 시‘축채
蓄菜’가‘김장’이라는 제목으
로 국역되어 조선일보 2 0 1 2년
1 1월 2 4일자 A 3 4면, 성균관대
안대회 교수가 선발하여 싣는

‘가슴으로 읽는 한시’에 소개
되었다. 그시는 이러하다. 

•김장
시월이라 바람 세고 새벽 서

리 매서워서
울 안팎의 온갖 채소 다 거

둬 들여놓네.
김장을 맛나게 담가 겨울나

기 대비해야
진수성찬 아니라도 하루하루

찬을 대지.
암만 봐도 겨우살이는 쓸쓸

하기 짝이 없고
늙은 뒤로는 유난스레 감회

에 깊이 젖네.
이제부터 먹고 마실 일 얼마

나 남았으랴
한 백년 세월은 유수처럼 바

쁜 것을.
-권근(權近ㆍ1 3 5 2 - 1 4 0 9 )

蓄菜(축채)
十月風高肅曉霜(시월풍고숙

효상)
園中蔬菜盡收藏(원중소채진

수장)

須將旨蓄禦冬乏(수장지축어
동핍)
未有珍羞供日嘗(미유진수공

일상)
寒事自憐牢落甚(한사자련뇌

락심)
殘年偏覺感懷長(잔년편각감

회장)
從今飮啄焉能久(종금음탁언

능구)
百歲光陰逝水忙(백세광음서

수망)

고려말ㆍ조선초의 저명한 학
자인 권근이 음력 1 0월에 김장
을 하고 나서 지었다. 늦가을
이 훌쩍 다가오자 채소를 거둬
겨울을 날 채비를 서두른다.
말리거나 절여서 겨울 내내 먹
을 음식을 장만하고 보니 안도
감과 함께 이제는 한 해도 저
물었다는 느낌이 엄습해온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김장을 하
는 연중 행사도 무심히 지나갈
수가 없다. 
김장은 여느 음식 장만과 다

르게 인생의 무게를 담은 듯하
다. 600년이 흐른 지금도 이
한시에 담긴 감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진
다. 
안대회ㆍ성균관대교수 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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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공종중 백년통사痛史
충숙공묘역 수호 역사를 마치고

權 赫 來
집의공종회 고문

▲ 양촌 문충공 묘역

양촌 문충공의 시‘축채蓄菜’소개
조선일보 연재‘가슴으로읽는 한시’에


